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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본 연구는 『질마재신화』의 구성원리를 통해 서술시로서의 가치를 이야기
하고 『질마재신화』에서 보여준 시인의 상상력에 주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상상력이 학습자들의 시쓰기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살
펴보고 수행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시쓰기가 어떻게 가능한 지를 제시해 보
고자 시도 되었다.
상상력은 추상적이다.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이야
기 되어왔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상상력은 교사들에게나 학습자들에게나 구체
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습
자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중요하게 여긴다.학습자들이 상상력을 왕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문학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문학교육은 작품 감
상을 통해서는 작가의 상상력을 경험하고 직접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서는 학
습자들의 내면화된 상상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 비해 ‘시’는 호흡도 짧고 여러 의미들을 간결한 단어 속에 함축하
고 있기에 그 속에서 시인의 상상력을 경험하고 학습자들이 상상력을 유발하
여 새로운 ‘시’를 창작하는 일은 훨씬 어렵다.실제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시’수업은 어렵고 힘들다고 여긴다.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가 직
접 시를 창작하는 것은 교내 사생대회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시 교육을 통한 상상력 연구는 상상력 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상상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모호하게 그대
로 교육 현장에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가의 상상력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고 적용되었는지
를 II장 『질마재신화』의 서술성과 주제를 통해 살펴보고,III장에서 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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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신화적 상상력을 학습자들의 시쓰기 실제를 통해 적용해보고자 하였
다.그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통한 상상력 유발 방법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질마재신화』를 통해 학습자들과 소통을 시
도했다.시인이 『질마재신화』에서 보여준 가치는 원형적인 보편성을 띤 신
화적 상상력이다.이는 학습자들이 상상력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탕
이 되었다.이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있는 시를 직접 창작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옆에서 살아 숨쉬는 상상력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에 상상력은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들 옆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
한 것이 되었다.학습자들은 상상력 유발단계에 따라 신화를 통한 시쓰기를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수행평가와 학생 상호평가를 통해 받았다.
수행평가는 7차 교육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 상호평가를 실
시했다.그 결과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와 흥미도가 높아지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iii -

목 차
논논논문문문개개개요요요

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연구사  ········································································································· 4

3. 연구방법  ··································································································· 10

ⅡⅡⅡⅡ....『『『『질마재신화질마재신화질마재신화질마재신화』』』』의 의 의 의 서술성과 서술성과 서술성과 서술성과 주제주제주제주제 ····························································· 14

1. 구성원리 ····································································································· 14

1) 설화의 재창조 ··················································································· 14

2) 구술성의 활용 ··················································································· 29

2. 인물유형의 다양성 ··················································································· 40

1) 유학파 ································································································· 41

2) 자연주의 파 ······················································································· 44

3) 심미파 ································································································· 48

3. 삶의 영원성과 신비 ················································································· 53

ⅢⅢⅢⅢ. . . . 상상력 상상력 상상력 상상력 교수법의 교수법의 교수법의 교수법의 실제실제실제실제 ·············································································· 56

1. 신화적 상상력의 교육적 가치 ······························································· 56

1) 상상력의 개념 ··················································································· 56

2) 신화적 상상력의 중요성 ································································· 59

2. 신화적 상상력을 통한 시쓰기 연습 ····················································· 71

1) 상상력의 환기와 확장 ····································································· 73

2) 시쓰기의 실제 ··················································································· 86

IIII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 103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AAABBBSSSTTTRRRAAACCCTTT



- 1 -

I.서론

1.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시의 주제나 형식적 균제미 등이 주는 감동과는 별도로 학습자들에게 감동
깊게 읽히는 시들 가운데는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대개의
비평가나 분석가들은 학습자가 소박한 감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시인이 무엇을 노래했는가’즉 주제나 이데올로기에만 집착한다.그러나 학습
자는 시의 주제나 사상보다 시적 정조가 주는 소박한 감상성에 더 쉽게 감동
받는다.그러한 감상성은 서사적 구조를 가진 시를 통해 얻어지게 되는 경우
가 많은데,그 까닭은 우선 소설에 있어서와 같은 감정이입은 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데 있다.막연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줄거리를 포착할 수 있을 때
학습자는 시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 동화작용 속에 빨려들어 가게
된다.이러한 심리적 동화작용 속에 빨려들어 가게 되었을 때 학습자들은 시
를 재미있어하고 시에서 드러난 이야기의 줄거리를 포착하며 그에 따른 상상
력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인간의 심리 속에서 열림의 경험 자체이자 새로움의 경험 그 자체로 하나의
상태가 아닌 인간의 실존 그 자체이다.상상력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감성을
표현하는 것은 예술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인간 내면세계의 신비로 가
득한 상상의 세계를 보다 확장된 이미지의 확대를 가져다주는 것이다.그러므
로 잠재의식 안에 있는 인간 사고에서 표출된 감성의 이미지들은 상상력을
통해 자기 정신의 극복과정을 추구한다.1)

1) 박진열, 「신화적 상징체계를 통한 서술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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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탄생과 때를 같이하여 상상력을 기저로 한 신화가 탄생한다.신화
이미지는 아득한 옛날부터 앞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거의 무의식상태에서 전
수 되었다.신화는 인간에게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2)그렇기
때문에 신화는 인간 내면의 본질을 밝히는 중요한 토대가 되며 상상력의 근
원을 보여주는 모체가 된다.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이 ‘학습자의 개인차와 다양성을 전제로 한 수준
별 교육과정이고 수준별 교육과정이 학습자 중심과 창의적 사고의 신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3)는 점은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케 한다.이러한 측면에
서 새로운 길을 찾는 노력인 창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창의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바로 상상력이다.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문학 교육 특
히 시교육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4)를 살펴보면 시교육에서 창의력을 신장시키
기 위해서는 상상력 계발이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이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창의적인 상상력은 학습자들 모두가 추구해야하는 공통의
목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문학교육 특히 시교육에 있어서
상상력의 계발이라는 측면보다는 ‘시’내용의 이해와 감상에 중점을 두고 교수
2) 조셉캠벨, 빌 모이어스, 이윤기 역, 『신화의 힘』(고려원, 1992) p.36.

3) 정구향, 「제7차교육과정에서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및 교수 학습 자료」,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세미나 자료집』, 1998. 12. p.55

4) 시교육의 목적은 상상력 신장에 있다.   한귀은, 「상상력 신장을 위한 시 교육 연구」, 부산대 교

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p.7. 

   시교육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상상력의 계발 혹은 세련이라고 볼 수 있다.   양왕용, 『현대시교육

론』(삼지  원, 1997) p.19.

   문학 작품 감상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하며, 풍부

한 상상력을 길러 주고자 하였다.   교육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제 1997 15호, 1997.  p.59.

   문학 교육의 의의 중의 하나가 문학적 상상력의 세련이다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9) p.65.

   문학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세련하고 삶을 총체적으로 체험하며, 문학적 문화를 고양하는 것이 문  

학교육이 의  의이다.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서울대출판부, 1999)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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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하고 있다.그 이유는 ‘시’라는 문학 장르가 학습자들과의 소통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상력을 교수 -학습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상상력이라는 추상성을 효과적으로 학습자들에게 교수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더구나 시를 통한 상상력을 학습자들에게 지도하
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시를 통해 작가의 상상력의 세계가 어떻게 구현되
었는지를 밝히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다.그러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서술시를 통해서라면 추상적인 상상력도 학습자들에게 보다 더 쉽고 구체적
으로 접근 될 수 있다.그 접근이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설화나 신화의 이야기
를 통한 서술시라면 그 속에 재창조된 이야기들을 통해 작가의 상상력5)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상상력의 토대가 마련된다면
학습자들은 이를 발판삼아 더 큰 상상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그 상상의 공간에서 학습자들은 시를 창작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상
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그 상상은 학습자들의 경험과 맞물려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서정주의 서술시 『질마재신화』를 통해 상상력의 근원의
모체가 되는 설화와 신화의 원형을 밝히고 재창조된 원형을 통해 작가의 신
화적 상상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둘째,신화적 상상력이 시인의 구체화된
현실경험과 만나 새로운 신화로 발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상상력이 그 속에
서 어떻게 구체화 되는 지를 밝혀 학습자들에게 신화를 통한 시적 변용이 가
능함을 알게 하고자 한다.이는 신화와 학습자들의 경험과 동일시된 이야기를
창작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서술시로 재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5) 『질마재신화』는 서술시의 형식을 취하면서 구어체의 어조를 구사하고 있어서 마치 어느 노인에

게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친숙감을 불러일으킨다. 말하자면 과도한 시적 수사의 의장을 거치

지 않고 시인의 육성이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시인 특유의 자유로운 상상을 통하

여 인간 정신의 신비로운 내면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숭원, 『한국현대시 감상론』(집문당, 

1996)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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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현실화된 구체적인 상상의 세계를 학습자들 스스
로가 창작할 수 있음을 파악하게 하고,상상의 세계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
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구체적인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2.연구사

서정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풍성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서정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초기시에 집중되어 있다.본
연구의 대상인 서정주의 여섯 번째 시집인 『질마재신화』6)는 중대한 시적
변모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에 비해 양적인 면에 있어서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한 편이다.7)지금까지 『질마재신화』에
대한 연구를 크게 살펴보면 서정주의 시 전체를 논하면서 부분적으로 『질마
재신화』를 다룬 논의들과 『질마재신화』를 주요 대상으로 다룬 논의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서정주 시 전체를 논하면서 부분적으로 『질마재신화』를 다룬 주된 논의의
흐름은 시 ․ 공간의 측면8),이미지 연구9),신화비평 내지 원형비평적 접근10),
6)  서정주, 『未堂 徐廷柱 詩全集 1』(민음사，1991) 

7)  이순옥,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92. p.3.

8)  정신재, 「미당시의 공간의식」, 동국대 박사논문, 1983.

    김은자, 「한국 현대시의 공간의식에 관한 연구 : 김소월․이상․서정주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　　 

 사논문, 1986.

    김선학, 「한국 현대시의 시적 공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0.

    손진은, 「서정주 시의 시간성 연구」, 경북대 박사 논문, 1996.

9)  유혜숙, 「서정주 시 연구 : 자기실현 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1986.

    이진홍, 「서정주 시의 심상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89.

10) 강우식, 「서정주 시의 상징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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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주 시의 어휘 형태론적 연구11),설화와의 관련성12)등으로 분류될 수 있
다.이 논의들은 『질마재신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 아니고 서정주 초
기시들과 관련된 분석들이다.그렇기에『질마재신화』에서 드러나는 시 ․ 공
간적 특성과 이미지적인 면,신화와의 관련성 등 시집 전체를 아우르는 특질
적인 면모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기 보다는 서정주의 시적 변화와 특성
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질마재신화』만을 대상으로 다룬 작품론은 주로 서술시적 접근과 설화수
용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질마재신화』는 기존의 서정주 시가 보
여주는 모습에서 많이 변모되었다.우선 천상으로 향하던 그의 시세계는 지상
으로 급 하강했고 형식면에서도 설화를 수용한 이야기로 구성된 서술시로 전
환되었다.이것은『질마재신화』의 논의에서 서술시적 접근과 설화수용적 접
근이 빠지지 않고 논의하게 되는 구실을 마련한다. 『질마재신화』의 서
술시적 접근에서 기존의 논의들은 산문성 혹은 이야기성 등을 논의하면서 혹
평과 호평사이를 오간다.
조창환은 시집 『질마재신화』가 ‘시에 대한 재래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
는 비시(非詩)의 형태를 지녀서 시와 잡문과의 구별을 무색케 하고 있다’13)고
혹평한다.
황동규도 『질마재신화』에 대해 ‘언어의 긴장감이 없고 시편 전체가 상이
나 리듬이나 짜임새에 있어 너무 정적으로 진전이 없다’14)고 언급하여,역시

    김홍진, 「서정주 시의 원형 이미지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1993.

    김미숙, 「『질마재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삶의 양상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 1995.

11) 조규미, 「서정주 시의 병렬법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5.

    정유화, 「서정주 시의 기호론적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1997.

12) 임문혁, 「한국 현대시의 전통 연구 : 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3.

    윤재웅, 「서정주 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6.

13) 조창환, 「산문시의 양상」,『현대시학 』, 1975. 2월, p.107.

14) 황동규, 「두 시인의 시선」,『문학과 지성』, 1975. 겨울호. pp.94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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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서의 미적 자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질마재신화』에서 기존의 서정주 시가 보여주던 압축미,응결미,언
어의 긴장성이 없어진 것만을 지적하고 시인이 시적인 효과를 버리면서까지
추구하려고 했던 서술성의 의미는 고려하지 않은 논의들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정효구는 ‘시를 압축과 응결의 정수로 생각해오던 독자들에게는 당
혹스러움과 함께 이 시가 비시(非詩)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시집은 시로서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내적 비밀을 시의 행간 속에 감추어
두고 있다’15)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종호는 『질마재신화』가 ‘가난한 문화와 낡은 인습 속에 담겨있는 긍정
적 대목을 산문의 형태를 통해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다’16)고 평가한다.
이들 논의의 핵심은 시집 『질마재신화』가 전통적으로 시의 특성이라고 여
겨 왔던 압축미나 응결미를 지니지 않고 있어 미학적인 자질은 의심스러우나
이 시집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의미 있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적인 것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들 논의들은 『질마재신화』가 지닌 서
술시로서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질마재신화』의 이야기
전달의 의미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질마재신화』의 설화수용측면에서는 여러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다.
임문혁은 김소월 ․ 전봉건 ․ 서정주의 설화수용 양상을 연구하면서 서정
주의 설화수용 방법이 ‘자기 체험화,비교와 대조,상징화,변형,인유 패러디,
재구술 등 가장 다양한 양상으로 설화를 시화하였다’17)고 평가한다.
주옥은 서정주의 시가 ‘설화의 구조를 수용했는지 또는 설화의 내용 전체를

15) 정효구, 「이야기시의 가능성 존재의 전환을 위하여」(청하, 1980) pp.51~54.

16) 유종호, 「소리지향과 산문지향 」,『작가세계 』, 1994. 봄호. pp.85~98.

17) 임문혁,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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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었는지’18)를 통해서 서정주의 시와 설화의 관련 양상 및 의미를 밝
히고 있다.
김선학은 『질마재신화』의 분석을 통해 설화의 시적 수용과 설화의 시적
변용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논자는 서정주의 시가 ‘구전설화와 관련을 맺
을 때는 설화의 시적 수용이 발생하고 문헌설화와 관련을 맺을 때는 설화의
시적 변용이 발생한다’19)고 보았다.
나희덕은 ‘『질마재신화』가 시에 설화를 도입함으로써 내용과 양식에 있어
전통적 서정시와는 매우 다른 서술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고 기록문학의 관
습과 한계를 설화의 구비성을 통해 넘어섬으로써 새로운 양식화의 계기를 제
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0)
장창영은 ‘서정주의 설화 수용은 과거의 복원이나 전통 정서 재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가 전통 소재와 설화들을 소재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형화
된 인물들의 개성화를 시도함으로써 그들 특유의 독자성을 확보하게 만들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았다.21)
그러나 이 논의들의 문제점은 『질마재신화』에 수록된 시들이 어떠한 설화
와 관련되었는지는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질마재신화』를 동해 어떻게 재창
조되고 형상화 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질마재신화』는 설화의 세계를
수용하면서 신화의 세계에로 까지 나아가고 있다.때문에『질마재신화』의 무
의식 층에 침전된 작가 의식이 경험화된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상
상력을 통해 신화로 어떻게 구현되고 재창조되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들은 설화수용적 측면에만 집중되고 있다.『질

18) 주  옥,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양상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82.

19) 김선학, 「설화의 시적 수용 :『질마재신화』를 중심으로」, 『질마재신화』,제 3집, pp.241~252. 

20) 나희덕, 「서정주의 『질마재신화』연구 서술시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0.

21) 장창영, 「서정주 시 연구 - 형상화 방식과 의식세계를 중심으로 -」, 전북대 박사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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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신화』는 서정주가 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서술성’이라는 새로운 시도
를 보여준 시집이다.그의 기존의 시에서 보여주던 압축미나 응결미를 ‘서술
성’으로 대체한 것은 독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이다.때문에 그 서술
성은 단지 설화적 수용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단순한 이야기의 차
용인 설화적 수용을 뛰어넘어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화로서의
면모를 『질마재신화』는 보여주기 때문이다.앞으로 『질마재신화』에서 보
여주는 시인의 상상력이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승화되었고 그것이 어
떠한 방식으로 재창조되어 하나의 신화로서 독자들과 소통을 이루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시 교육을 통한 상상력에 대한 연구는 상상력의 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모호하게 상상력의 개념을
그대로 교육의 현장에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김주향은 상상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교사 중심의 분석적인 시교육의 문제
점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감상 지도 과정으로
상상력의 환기 -상상력의 조정 -상상공간의 확장이라는 단계적 원리를 제시
하고 있다.22)
한귀은은 시 교육의 목적이 상상력의 신장에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면서 해
체적 읽기와 놀이 이론을 적용하였다.낭송 -해체적 읽기 -해체 릴레이 -상
호 텍스트성 활용하기라는 단계를 통해 상상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시감상과
시교육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23)그러나 독자 중심의 릴레이식 토론은 학습자
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를 저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게 된다.
윤영선은 시적 상상력 계발을 위한 지도방안으로 텍스트에 대한 느낌 형성

22) 김주향, 「시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23) 한귀은, 「상상력 신장을 위한 시 교육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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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텍스트에 대한 해석 단계 -텍스트의 의미 확장 단계 -텍스트의 내면
화 단계의 모형을 제안하고 학생들이 시적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이 조직될 때 비로소 시적 상상력이 계발될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면
서 시교육을 사고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24)그러나
수업의 과정만 나타나 있고 구체적인 실천 사례가 없어 시 수업의 흐름을 파
악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인석은 기존의 강의 위주의 획일적 시수업이 학생들의 상상력 향상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상상력의 확장
에 따르는 시적 감동을 학생들이 삶 속에서 이해하고 체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수업 지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특히 시 교육의 수업 지도 모형을 시의
일반적 지도 모형 가운데 상상력의 향상과 이를 내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체화 세분화하여 상상력의 환기 -상상력의 확장 -상상력의 내면화의 3단
계로 나누어 실제 수업에 있어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제시
하였다.25)
최영란은 기존의 시교육 방식이 상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도 방법이 되
지 못함을 지적하고,창의적 사고 활동들을 시지도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함
으로써 실천적인 지도 형식을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주장한
다.26)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시교육을 통한 상상력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게
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물들
이 시교육의 목적으로 상상력을 들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상상력이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

24) 윤영선, 「시적 상상력 계발을 위한 학습 지도방안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25) 전인석, 「상상력 향상을 위한 시 수업 모형 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26) 최영란, 「상상력 신장을 위한 시 지도 연구」, 대구교육대 석사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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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이다.앞으로는 시인의 상상력이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
었고 적용 되었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3.연구방법

본 연구는 첫째로『질마재신화』27)가 서술시로서 갖는 의의를 구성원리를
통해 밝히고 주제와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질마재신화』는 설화를 단순히 시의 소재로서만 채용한 것이 아니라 문체
나 형식의 원리로 끌어들이면서 전통적 시 양식을 탈피하고 있다.『질마재신
화』의 서술성은 70년대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의 장르 해체 현상과 밀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70년대 이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장시와 산문
시의 시도는 서정주에게 있어서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나타
나게 된다.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범주에서 그의 시가 지닌 가장 큰 의의
는 상상력의 영역을 확대하여 시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보였다28)는 데 있다.
『질마재신화』는 일차적으로 설화유형을 통한 서술성을 들 수 있다.구비
전승과 문헌 전승의 재구술로 재창조된 설화유형들을 통해 누구에게나 보편
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새로운 창조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습자들
에게 참신하게 접근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이차적으로 구술
성의 활용으로 발현된 구비문학적인 특질인 장면의 현장성과 독자성,연행성

27) 『질마재신화』는 제 1부 「질마재신화」 33편의 시와 제 2부 「노래」 12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2부 「노래」 시편들은 동시와 자유시가 결합된 형태로 제 1부 「질마재 신화」의 시편들과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 1부 「질마재신화」의 시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28) 그의 시가 지닌 가장 큰 의의는 우리 시에서 시어 사용의 폭을 넓히고 상상력의 영역을 확대하여 

시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보였다는 데 있다.   이숭원, 앞의 책,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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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찰하여 현대문학에서 발휘되는 구비문학의 의의에 대해 새롭게 모색해
보고자 한다.『질마재신화』에서 판소리 장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러한
서술적인 특징은 이야기가 시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질마재신화』의 주제 분석을 통해서는 서정주가 『질마재신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생각을 밝히고 다양한 인물유형 들을 통해 그 주제가
어떻게 입체적으로 형상화되는 지를 주목해보고자 한다.인물의 유형분석은
서정주 스스로가 분류한 방식에 따르고자 한다.유학파와 자연주의파,심미주
의파의 분류가 그것이다.인물의 유형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드러난 신화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둘째로『질마재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29)를 고찰해보고 신
화를 통해 드러난 상상력의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다.그 결과로 신화의 시적
변용양상과 시를 통한 상상력 교수법의 실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신화는 창조의 여명 태초의 그 순간에 일어난 초인적 계시,진실하고 성스
럽기 때문에 신화는 전형이 되었고 따라서 반복적인 것이 되었다.30)신화는
신성하고 신비스러운 이야기의 전형이다.초월적인 힘을 구사하고 삶의 영원
성을 갖는 존재들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신화인 것이다.
『질마재신화』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신화는 ‘질마재’라는 일상적인 공간,서
정주 자신이 경험했던 현실적인 시간,‘질마재’라는 마을에서 직접 살았던 현
실적인 인물들을 통해 드러난 신화이다.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서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가 신화로서 의
의를 갖는 것은,서정주 자신의 상상력의 세계로 재창조되어 현실적으로 가능

29)『질마재진화』에 나타난 이야기는 확실히 미당 자신의 신화다 그는 이 신화를 통해 일상적 시간

이 가져다 주는 공간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열기 시작한다. 그가 겪은 경험을 새롭

게 그의 시 속에 빚어 놓음으로써 창조의 신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정신재,「미당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시문학』, 1983. 1월. p.104. 

30) 정신재,「미당시의 공간의식」, 동국대 박사논문, 1983. p.1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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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불가능한 이야기,신비스럽지 않으면서도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그 속에서 신성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질마재신화』에서 드러난 상상력은
허황되지도 구태의연한 모습을 지니지도 않는다.31)또한 전통 속에서 재창조
된 상상력이기에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난해하지 않으면서 많은 이미지들과 상징을 내포하고 있고 그 속에 원형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에 학습자들에게 상상력을 교수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학습자료가 된다.
『질마재신화』에서는 시인의 신화적 상상력이 가장 중심이 된다.7차 교육
과정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문학교육 요소가 된다.먼저
상상력의 교육적 가치를 상상력의 개념과 신화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통해 밝
히고자 한다.상상력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신화적 상상력이 교육적으로 왜 필요한 지를 고찰해보며 신화적 상상
력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신화적 상상력은
원형적인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상상력에 접근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질마재신화』에서 시인의 독창적인 신화적 상상력이 구체화되는 양상으로
신화적 상상력의 시적변용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학습자들에게 신화적 상상
력이 시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 지를 밝혀 신화적 상상력의 학습에 도움
이 되고자 함이다.
『질마재신화』의 신화적 상상력의 사례 익히기를 통해서 시인의 상상력의

31) 미당의 시에서 보편적 특질이란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

는 것들이다. 이런 보편성은 자칫하면 단순함이나 권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나, 그의 시에서는 

단조로움보다는 생명의식이 충일해 있다. 미당은 고향에 있을 법한 순박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잊

지 않았고, 저마다의 정신세계에 잠재하는 현상을 드러냄으로써 그 유희를 즐기게 한다. 그리고 인

간 본래의 정서로 자기 동일화를 시도하고 선한 아름다움으로 음모의 껍질을 벗겨낸다. 이것이 그

의 시가 가지는 저력이요 신화라 할 만하다.  정신재, 「시의 신화적 구조와 상상력」, 『시문학』, 

1994. 2월.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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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체험한 학습자들에게 신화적 상상력의 실제를 적용해본다.이는 신화
를 새로운 시로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내려고 한다.학습자들이 직접 시
를 창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므로 전인석32)의 (상상력의 환기-상상력의
확장-상상력의 내면화)상상력 교수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학습자들에게 시가 어렵지 않다고 인식될 때 일차적인 상상력의 발현을 기
대해볼 수 있다.『질마재신화』는 이야기가 담긴 서술시로 학습자들에게 쉽
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학습자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질마재
신화』의 서술성은 학습자들의 일차적인 흥미와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또한 좋은 문학작품은 그 안에 빈 공간이 많이 있어서 학습자
들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게 한다.『질마재신화』는 이야기
속에 많은 빈 공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상상력을 교수 -학습할 수 있는 좋
은 학습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시인이 『질마재신화』에서 보여주는 상상력
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 이지만 구태의
연한 상상력이 아니다.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도 구체성을 벗어
나 여러 의미를 지닌 상징성을 지닌 것이다.이에 학습자는 시인의 구체적 경
험이 상상력으로 신화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상상력이 현실에서 멀리 떨
어진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질마재신화』의 서술성 속에서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교수 학습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의를 지닌 『질마재신화』를 서술시로서 어떠한 특
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재창조된 신화를 통해 서정주의 상상력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더불어 시 속에서 구현된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상상력 교수법의 실제를 미흡하게
나마 모색해보고자 한다. 　
32) 전인석,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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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질마재 신화의 서술성과 주제

1.구성원리

시에서 서술은 시인이 청자와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발언 행위로 볼 수
있다.서술의 주체는 시인의 대리인인 시적 화자이며,사건은 그의 발언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전개된다.서술에서는 화자의 내면의식을 초점화 하는 서
정과 달리 사건 및 상황 요소들이 깊숙하게 개입됨으로써 이야기적인 요소들
이 시 전반에 걸쳐 포진한다.33)『질마재신화』는 이야기꾼을 전면에 내세워
신화적인 질마재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간다.신화는 구전되어 오던 신비한 이
야기이다.신화는 한 집단이나 민족의 기원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민족이 살
아남기 위한 투쟁,지도이념,삶과 죽음,인간의 미래 등 한 민족 내지 인류전
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34)그렇기 때문
에 신화적 세계는 이야기로 풀어쓸 수밖에 없다.『질마재신화』가 서술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1)설화의 재창조

『질마재신화』의 구성원리는 설화의 재창조이다.『질마재신화』에서 이야
기꾼 화자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세계는 신화의 세계이며 이야기의 세계이다.
그렇기에 현대적인 시적장치는 의도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질마재신
33) 장창영, 「서정주 시 연구 : 형상화 방식과 의식세계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논문, 2002. 

p.135.  

34) 이상섭, 『비평용어사전』(민음사, 1995)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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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는 이미지를 비롯한 시적 조형성은 사라지고 이야기의 중심인 인물
을 통한 사건의 전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질마재신화』에서 사건의
전개는 주로 설화의 재구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설화의 재구술이라 함은 시
인이 이야기꾼처럼 독자에게 설화를 전수하는 듯한 시작태도를 말한다.35)
『질마재신화』는 속신,전설,세시풍속,문헌설화 등 다양한 민간전승을 원텍
스트로 하여 재구술 하고 있다.이들 중 구비전승을 모태로 한 작품들은 대부
분 원텍스트를 재구술 하는 형태를 취한다.이때 시인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
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전승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설화는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거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라고 규정할 때 이야기들이 결코 의식의
소산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설화는 특수성보다는 보편적이고 반
복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36)설화의 이러한 무의식성,보편성,반복성
으로 인해 설화가 인간의 삶의 원형을 제시한다는 근거가 되어 왔다.또한 설
화는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며 그
집단 특유의 전통 ․ 인습적 관념 혹은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는 점에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기도 한다.그러나 설화는 개인적 무의식의 세계를 넘
어 인류 공동의 시 ․ 공으로 향하고 문화 종족의 차이를 넘어 원초적 요소
즉 원형으로서 구성된 집단무의식과 연관된다.『질마재신화』는 이러한 원초
적 요소를 원형이미지로 하여 한국인의 의식을 넘어 인류의 의식 속으로 파
고들 수 있으며 시공을 초월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과 교류 할 수 있는 신화
의 세계를 드러낸다.
『질마재신화』는 신화나 설화 또는 민담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신화적
삶을 나타낸다.또한 인간이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구성원인 것도

35) 김경희, 「미당시에 나타난 설화적 모티브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81. p. 84.

36) 김미숙, 「『질마재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삶의 양상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1995.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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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질마재신화』에서는 인간들과 사물들이 신은 아니지만 시인에 의
해서 신비스럽고 신격화되어 드러난다.신화적 세계는 신화적으로 밖에 기술
되지 않으며 『질마재신화』가 이야기되는 방식은 질마재적 신화일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질마재신화』의 세계는 신화이면서 곧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이 이야기를 시인이 자신의 개성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이야기가 이야
기만이 아닌,곧 시가 된다.때문에 『질마재신화』에서 드러내는 세계는 인
간과 자연,무생물과 생물,성스러움과 속물스러움이 같은 등급으로 질마재라
는 단일한 세계 안에 어우러져 함께 있는 세계로 표현되는데 이를 위해 시인
은 설화의 재창조라는 구성원리를 택한다.서정주의 서사에 의한 형상화 방식
은 전래 설화의 도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시인이 작가적 상상력을
매개로 이야기의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존에 전해오던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 함으로써 현재와 대비시킨 우리 삶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위력을 발휘함과 더불어 독자들에게 사건을 추론하여 시에
생동감와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한다.

(1)구비전승의 재구술
구비전승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 시인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승하는 구비전승자의 역할을 취한다.이때의 시인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구술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구비전승이라는 문학 형태의 특질에서
기인한다.구비문학에서 일단 획득된 이야기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복
재구술 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구비전승된 이야기를 재구술 할 때 시
인은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달하지는 않는다.시인의 의도에 따라 내용에 첨가
․삭제를 해서 변용을 가하기 때문에 원텍스트와 동일하지는 않다.이는 구비
전승된 이야기로 창작된 시가 단순한 이야기의 모방이 아닌 ‘시’가 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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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한다.『질마재신화』에서 구비전승된 이야기를 재구술한 텍스트로는
〈李三晩이라는 神〉,〈秋史와 白坡와 石顚〉,〈분지러 버린 불칼〉,〈박꽃
時間〉,〈마당房〉,〈來蘇寺 大雄殿 丹靑〉,〈沈香〉 등이 있다.

① 옛날 옛적에 中國이 꽤나 점잖했던 시절에는 <수염 쓰다듬는 時間>이
라는 時間單位가 다 사내들한테 있었듯이,우리 질마재 여자들에겐 <박꽃
때>라는 時間單位가 언젠가부터 생겨나서 시방도 잘 쓰여져 오고 있습니다.
「박꽃 핀다 저녁밥 지어야지 물길러 가자」말 하는 걸로 보아 박꽃 때는

하로낮 내내 오물었던 박꽃이 새로 피기 시작하는 여름 해으스름이니,어느
가난한 집에도 이때는 아직 보리쌀이라도 바닥 나진 안해서,먼 우물물을 동
이로 여나르는 연인네들의 눈에서도 肝臟에서도 그 그득한 純白의 박꽃 時
間을 우그러뜨릴 힘은 하늘에도 땅에도 전연 없었읍니다.
그렇지만,혹 興夫네같이 그 겉보리 쌀마저 동나버린 집안이 있어 그 박꽃

時間의 한 귀퉁이가 허전하게 되면,江南서 온 제비가 들어 그 허전한 데서
파다거리기도 하고 그 파다거리는 춤에 부쳐 「그리 말어, 興夫네.五穀百
果도 常平通寶도 金銀寶貨도 다 그 박꽃 열매 바가지에 담을 수 있는 것 아
닌갑네」잘 타일러 알아듣게도 했읍니다.
그래서 이 박꽃 時間은 아직 우구러지는 일도 뒤틀리는 일도,덜어지는 일

도 더하는 일도 없이 꼭 그 純白의 金質量 그대로를 잘 지켜 내려오고 있습
니다.
〈박꽃 時間〉 전문37)

② ....우리 都市 사람들은 거의 시방 두 가지의 房---溫突房하고 마루房만
쓰고 있지만,질마재나 그 비슷한 村마을에 가면 그 土房도 여전히 잘 쓰여
집니다.옛날엔 마당 말고 土房이 또 따로 있었지만,요즘은 번거로워 그 따
로 하는 대신 그 土房이 그리워 마당을 갖다가 代用으로 쓰고 있지요.그리
고 거기 들이는 정성이사 예나 이제나 매한가지지요....
....廣寒樓의 石鐘 속의 春香이 낯바닥 못지않게 반드랍고 향기로운 이 마

37) 서정주, 『未堂 徐廷柱 詩全集 1』 (민음사，1991)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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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土房.왜 아니야.우리가 일년 내내 먹고 마시는 飮食들 중에서도 제일
맛좋은 풋고추 넣은 칼국수 같은 것은 으레 여기 모여 앉아 먹기 망정인 이
하늘 온전히 두루 잘 비치는 房....不淨한 곳을 지내온 食口가 있으면,여리
더럼이 타지 말라고 할머니들은 하얗고도 짠 소금을 여기 뿌리지만,그건 그
저 그만큼한 마음인 것이지 迷信이고 뭐고 그럴려는 것도 아니지요.
〈마당房〉 일부38)

③ 여름 하늘 쏘내기 속의 천둥 번개나 벼락을 많은 질마재 사람들은 언
제부턴가 무서워하지 않는 버릇이 생겨 있읍니다...
邊山의 逆賊 具蟾百이가 그 벼락의 불칼을 분지러 버렸다고도 하고,甲午

年 東學亂 때 古부 全琫準이가 그랬다고도 하는데,그건 똑똑히는 알 수 없
지만 罰도 罰도 웬 놈의 罰이 百姓들한텐 그리도 많은지,逆賊具蟾百이와 全
琫準 그 둘 중에 누가 번개치는 날 일부러 우물 옆에서 똥을 누고 앉았다가,
벼락의 불칼이 내리치는 걸 잽싸게 붙잡아서 몽땅 분지러 버렸기 때문이라
는 이야깁니다....
<분지러 버린 불칼>일부39)

④ 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山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
로 따악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 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거
넣어 둡니다.沈香은,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이 잠근 참나무 토막
들을 다시 건려 말려서 빠개여 쓰는 겁니다만,아무리 짧아도 2-3百年은 水
底에 가라앉아 있은 것이라야 香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千年쯤
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굽시요....
...훨씬 더 먼 未來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後代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數百 數千年은 이 沈香

내음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

38) 서정주, 앞의 책, pp.364~365.

39) 서정주, 앞의 책, pp.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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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香>일부40)

①의〈박꽃 時間〉은 질마재 마을에서 통용되는 시간단위인 ‘박꽃 때’라는
구비전승된 관용구를 구술하고 있다.박꽃이 피고 오그라드는 모양의 변화를
통해 시간을 파악하는 질마재 사람들의 사고는 그들의 시간관이 자연의 법칙
에 근거한 시간관이라는 점을 말해준다.이러한 시간관은 그대로 일상의 자잘
한 일들 속에 흡수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된다.이야기꾼 화자에 의해 담담하게
일상적인 목소리로 구술되던 이야기는 ‘박꽃 時間’의 ‘박꽃’과 흥부전의 ‘박’을
결합시킨 시인에 의해 재창조된 목소리로 변형되어 나타난다.저녁밥을 지을
시간인 ‘박꽃 時間’이 되어도 양식이 떨어져 저녁밥을 지을 수 없는 가난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착한 본성을 지키며 산 흥부에게 제비가 금은보화와 오
곡백과를 가져다주었듯이 ‘박꽃 時間’을 지키며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면
질마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흥부네와 같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시인
의 자기 위안이 녹아있는 것이다.시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꽃이 필 때만
큼은 먹을 것이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극도의 곤궁
함을 체념하고 비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 호흡함으
로써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질마재 사람들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준
다.
②에서〈마당房〉은 질마재 전통가옥구조인 ‘마당방’과 그곳에 관련된 습속
을 구술하고 있다.‘마당방’은 서술의 태도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뉜다.‘마당
방’에 대한 기억은 이야기꾼 화자의 어조 변화에 의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의 공간으로 회귀해 가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현재의 시점으로 이야기되어
지는 부분은 ‘마당방’을 이야기하기 위한 구실을 담당한다.화자의 어조는 청
자에게 말을 건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화자의 내밀한 정

40) 서정주, 앞의 책,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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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다.
이것은 청자와 보다 더 친밀한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보다 더 궁극적인 화자의 의도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마당방’이라는 공간에 대한 회상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적인 서술
인 것이다.과거의 공간으로 회귀해 가는 부분에서는 ‘마당방’의 공간적 위치
와 특징을 서술한다.이 역시 화자의 감정이 직접 개입되는 이야기방식을 피
하고 ‘마당방’의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마당방’이 예사로운 장소가 아님을 청
자들이 알아차리게 한다.이러한 서술에 대해 화자는 ‘여기 더럼이 타지 말라
고 할머니들은 하얗고도 짠 소금을 여기 뿌리지만,그건 그저 그만큼한 마음
인 것이지 미신이고 뭐고 그럴려는 것도 아니지요’라고 인물의 행위에 대해
시적 화자의 주관적인 의미해석을 덧붙이고 있다.이것은 독자와의 거리를 밀
착시키려는 시인의 의도로 보인다.화자는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미
해석에 독자가 자연스럽게 동화되기를 유도하면서 독자들 스스로가 동화됨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해석을 내려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③에서 보이는 문장 종결형의 ‘~다고도 하고’,‘~다고도 하는데’구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질마재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설화를 재구술 하고 있다.이 시에
서는 백성을 바라보는 시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벌도 벌도 웬놈
의 벌이 백성들한텐 그리도 많은지’구문을 통해 늘 백성들 에게만 가혹한 통
치제도의 모순을 비꼬며 지배층에겐 역적인 구섬백과 전봉준에게 신성을 부
여해 신격화 하고 있다.이는 질마재라는 공간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지
배층의 횡포를 상징하는 불칼은 우주와 조화하는 질마재 안에서는 신성을 부
여받은 구섬백과 전봉준에 의해 단숨에 분질러지는 시늉뿐인 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시인은 질마재 사람들이 억압적인 제도와 법칙에 대응하는 모습을
구술설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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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의 <沈香>이야기는 천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어진다.천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동안 마을 사람들은 훨씬 더 후대 사람들을 위해 침향을 만든다.시인은
침향을 만드는 사람과 꺼내는 사람 사이의 조화를 드러낸다.그들은 ‘꼬옥 그
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이다.미래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
는 사람들,미래에도 과거의 그들과 소통하는 사람들,그들은 이미 시간을 초
월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구술하고 있다.
〈박꽃 時間〉이나 〈마당房〉의 시들을 보면 전통적인 생활의 실상을 이야
기를 통해 사실적으로 드러내면서 가난하지만 인간과 세계에 대한 따뜻한 사
랑과 삶의 정신적인 여유를 잃지 않았던 질마재 사람들의 삶이 긍정적인 시
각으로 보여지고 있다.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은 하층민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
각인 <분지러버린 불칼>에서도 드러난다.<沈香>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시간의식을 통해 영원한 시간의식을 가지고 있는 질마재 사람들을 보
여주고 있다.
민간전승의 재구술은 개인적인 체험의 첨가가 위의 시들처럼 부분적으로 드
러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체험의 첨가가 텍스트 전면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이 유형의 시는 민간전승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재문맥화한 것으
로 이야기된다.이런 경우 원텍스트 속의 3인칭 인물 대신 시적 자아가 주인
공이 되어 1인칭으로 발화함으로써 내면의식의 덧붙임이 가능해지고,또한 하
나의 목소리 안에 설화와 시,과거와 현재의 시 ․ 공적 격차가 융해되고,민
간전승의 집단무의식과 개인의 개성적인 내면의식이 융합될 수 있게 된다.41)
이처럼 시간의식이 융해되고 한 목소리로 개인의 내면의식이 융합됨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 해석을 시 전체를 위한 더 큰 시각으로 채운 다음 개
인적인 경험을 그 해석의 연장선상에 놓게 된다.그러므로 독자들에게 시인의
개인적 체험은 질마재 사람들의 전체의 체험과 동일하게 여겨지게 된다.
41) 주 옥, 「서정주 시의 설화수용양상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82.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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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체험의 결과가 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작품들로는 〈海溢〉,〈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걸어왔을 때〉,〈외할머니의 뒤
안 툇마루〉,〈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직 앓아 영 못 쓰게 되면〉,〈꽃〉,
〈大凶年〉 등이 있다.

①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삼대 울타리 틈으로 새어 옥수
수밭 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는 있었
읍니다....항시 누에가 실을 뽑듯이 나만 보면 옛날이야기만 무진장하시던 외
할머니는,이때에는 웬일인지 한 마디도 말을 않고 벌서 많이 늙은 얼굴이
엷은 노을빛처럼 불그레해져 바다쪽만 멍하니 넘어다보고 서 있었읍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漁夫로,내

가 생겨나긴 전 어느 해 겨울의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 선지 휘말려 빠져
버리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 하니,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
편의 바닷물이 자기집 마당에 몰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海溢〉 일부42)

②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 쓰게 되면 아버지는 나를 업어
다가 山과 바다와 들녘과 마을로 통하는 외진 네 갈림길에 놓인 널찍한 바
위 위에다 얹어 버려 두었읍니다....
누가 그 눈을 깜짝깜짝 몇천 번쯤 깜짝거릴 동안쯤 나는 그 뜨겁고도 오

슬오슬 추운 바위와 하늘 사이에 다붙어 엎드려서 우아랫니를 이어 맞부딪
치며 들들들들 떨고 있었읍니다.그래,그게 뜸할 때쯤 되어 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서 홑이불에 나를 둘둘 말아 업어 갔읍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고스란히 성하게 산 아이가 되었읍니다.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쓰게 되면〉 일부43)

42) 서정주, 앞의 책, p.343.

43) 서정주, 앞의 책,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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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이갓의 물방울이 그 애의 이마에 들어 그 애 눈썹을 적시고 있을 때
는 그 애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지만,그 동이의 물을 한 방
울도 안 엎지르고 조심해 걸어와서 내 앞을 지날 때는 그 애는 내게 눈을
보내 나와 눈을 맞추고 빙그레 소리 없이 웃었읍니다.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걸어왔을 때〉 일부44)

④ ..그래,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툇마루를 찾아와,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
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툇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
지람을 가지고 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일부45)

①의〈海溢〉은 ‘사람이 바닷물에 빠져 죽으면 그 영혼이 바닷물을 타고 육
지로 들어온다’는 반혼속신(返魂俗信)46)을 원텍스트로 해서,속신에 이야기와
사건을 시인의 개인적 체험과 결합시켜 서사적으로 확장하여 시화한 것이다.
외할머니와 죽은 외할아버지의 만남은 시의 전반부에서 화자의 과거시제로
이루어져 있다.화자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노라고’즐거워할 뿐 외
할머니가 보이는 행동의 변화에는 무관심하다.어린 모습의 화자로서는 해일
로 인한 외할머니의 변화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기에 단순한 관찰자로서
존재하게 된다.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어린 화자에서 어른 화자로 바뀌며 시점
도 과거시점에서 현재시점으로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는 어조를 취한다.이때
서야 비로소 화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추억을 새롭게 재해석하
고 이해하게 된다.이러한 재해석의 힘으로 유년기에 단순한 놀이공간에 불과

44) 서정주, 앞의 책, p.346.

45) 서정주, 앞의 책, p.348.

46) 주 옥, 앞의 책,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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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외할머니네 집 마당에 밀려온 해일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해후라
는 신비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결국 이 시는 반혼속
신을 시적 화자가 질마재에서 경험한 개인적 체험과 결합시켜 재구술함으로
써 속신에서 보이는 신비성을 한층 더 증가시키고 그 신비성을 현실에서 있
음직한 경험적 진실로 탈바꿈해 독자들에게 진실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②의 시〈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쓰게 되면〉은 복숭아 잎사
귀를 붙이고서 네 갈래 길의 넓은 돌 위에 엎드려 있으면 학질이 낫는다는
속신47)을 시적 화자의 유년기 체험으로 확장하여 시화한 것이다.질마재 사람
들은 학질을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잡귀로 인식한다.따라서 무속에서 척
사(斥邪)의 신물(神物)로 여기는 복숭아나무의 잎을 환자의 몸에 붙여 놓음으
로써 잡귀를 몰아내고자 한다.또한 수평적 세계48)와 수직적 세계49)가 교차
하고 조응하는 우주의 중심축50)이라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에 환자를 데려
다놓으면 그 신비한 힘에 의해 학질이 치료된다고 믿고 있다.객관적이고 과
학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터무니 없는 논리이지만 그 속신을 공유하는
질마재에서는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51)이러한 표면적인 진
술 이면에는 자식의 학질을 치료하기 위해 약 한 첩 먹이지 못하고 저절로
낫기만을 기대하며 마을 밖에 방치해 두어야 하는 질마재 사람들의 곤궁함이
드러난다.이러한 비극적 상황은 그러나 비극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지 않는
다.속신에 대한 질마재 사람들의 믿음은 오히려 신비화 된다.이것은 시인이
『질마재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힘이다.비극적인 조건 속에서도

47) 주 옥, 앞의 책, p.15.

48) 들녘과 마을

49) 산과 바다

50) 엘리아데, 이동하역, 『성과 속』(학민사, 1987) p.35.

51) 황숙희,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연구 : 패러디 양상을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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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인 힘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질마재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긍
정,이러한 긍정의 힘은 화자를 통한 재구술로 시화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
다.
③과 ④의 시는 시인의 유년기 체험이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일화로
재문맥화한 작품이다.시인에게 어린 시절의 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아이는
시인이 좋아하던 아이였을 것이다.그 아이는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흘리
지 않을 때만 시적 화자에게 눈을 맞추고 소리 없이 빙그레 웃는다.그 웃음
은 시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통로의 기능을 한다.툇마루는 시적 화
자에게 있어 놀이 공간만이 아니라 은신처의 기능을 담당한다.‘어디 따로 갈
곳이 없이 된 날’에 화자는 외할머니 뒤안 툇마루를 찾아간다.그곳은 어머니
의 꾸지람도 미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다.툇마루는 어느 집에나 있는 공
간이지만 이 시에서의 툇마루는 외할머니가 지니는 자애로운 사랑이 깃든 공
간이 된다.시인의 유년기 체험이 결부된 공간은 시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
해주는 통로가 되는데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걸어
왔을 때>에서는 웃음이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에서는 툇마루가 이 소통의
기능을 담당한다.
위의 ①，②，③，④에서 보이는 시들은 모두 시인의 개인적 체험의 결과이
다.그 결과물들은 질마재 마을의 전승된 이야기와 하나가 되어 개인의 체험
물 이상인 질마재 마을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그렇기에 독자들은 시
적 화자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개인의 경험만을 엿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긍정적인 질마재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다.

(2)문헌전승의 재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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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전승을 재구술한다는 것은 시인이 기록으로 전승된 이야기에 새롭게 의
미를 해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재해석이란 원텍스트와 텍스트가 유사성
을 기반으로 결합하면서 의미적 확장을 통해 텍스트가 생성되는 것을 말한
다.52)이 유형에서는 원텍스트의 인물의 행위와 재창조된 인물의 행위 사이에
등가성이 성립됨을 전제로 한다.등가성이 성립되면 시인이 자신의 해석을 통
해 자신의 시각으로 새롭게 원텍스트의 비어진 공간을 채운 다음 자신의 개
인적 경험을 그 해석의 연장선상에 가져다 놓는다.그래서 시에서는 일부분에
원텍스트를 간단히 언급하고 시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채워넣게 된
다.『질마재신화』에서 원텍스트인 문헌설화는 개인적 체험 혹은 질마재 사
람들의 체험 속으로 전이시켜 보여주게 된다.대표적인 시로는 〈까치 마
늘〉,〈金庾信風〉,〈竹窓〉,〈小者 李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 등
이 있다.

① 옛날 옛적에 하누님의 아들 환웅님이 新婦깜을 고르려고 白頭山 중턱
에 내려와서 어쩡거리고 있을 적에,곰하고 호랑이만 그 新婦깜 노릇을 志望
한게 아니라,사실은,까치도 그걸 志望했던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곰허고 호랑이가 쑥허고 마늘을 먹으면서,쓰고 아린 것 잘 견디는 사람되

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사실은 까치도 그 옆에 따로 한 자리 벌이고 그걸
해 보기로 하고 있긴 있었지마는,쑥은 그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도,진짜 마
늘은 너무나 아려서 차마 먹지를 못하고 안 아린 까치 마늘이라는 걸로 代
用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까치 마늘은 陰三月 보리밭 속에 겨우 끼어 꽃이 피는데,하늘빛은 어느

만큼 하늘빛이지만,아주 웃기게 가느다란 분홍줄이 거기 그어져 있읍니다.
이건 물론 까치하고 아이들것이지요만 무엇이 보고싶기사 女中二學年짜리만
큼 무척은 무척은 보고 싶은 것이지요.
〈까치 마늘〉 일부53)

52) 정형근, 「질마재신화 연구 : 상호텍스트와 텍스트의 충돌」, 서강대 석사논문, 1999.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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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옛날에 新羅 적에 智度路大王은 연장이 너무 커서 짝이 없다가 겨울
늙은 나무 밑에 長鼓만한 똥을 눈색시를 만나서 같이 살았는데,여기 이 마
누라님의 오줌 속에도 長鼓만큼 무우밭까지 鼓舞시키는 무슨 그런 신바람도
있었는지 모르지.마을의 아이들이 길을 빨리 가려고 이 댁 무우밭을 밟아
질러가다가 이댁 마누라님한테 들키는 때는 그 오줌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아이들도 할수없이 알게 되엇읍니다....
〈小者 李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 일부54)

①의〈까치 마늘〉은 단군신화를 원텍스트로 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군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다.시인의 재해석으로
인해 새로운 이야기로 탈바꿈되어 독자들에게 구술되기 때문이다.환웅의 신
부감 후보로 곰과 호랑이만이 아니라 까치를 추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
운 인물의 등장은 ‘까치 마늘’이라는 식물의 이름 때문이다.까치 마늘과 단군
신화는 인과관계가 없다.그러나 시인은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곰을 웅녀가 되
게 한 식물이 마늘이었다면,까치가 먹었던 마늘이 ‘까치 마늘’이었을 것이라
고 추측하여,단군신화에서 까치도 까치마늘을 먹으면서 환웅의 신부가 되기
를 원했을 것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게 된다.이 시에서 ‘마늘’이라는
식물을 매개로 원텍스트와 새롭게 구술된 이야기 사이에 등가성을 생성하고
까치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마늘처럼 독성이 강
해 쓰고 아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까치마늘을 먹으면서 견뎌내었기 때문에
상냥한 본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이 이야기는 행간 속에 삶
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것만이 아님을 드러낸다.마늘을 먹으며 쓰고 아
린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삶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
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긍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53) 서정주, 앞의 책, pp.355~356.

54) 서정주, 앞의 책,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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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 경우 원텍스트인 『삼국유사』 권이 기이(奇異)제1<지철로왕 설화>
에서 지철로왕의 색시가 눈 똥이 장고만 했듯이 질마재 마을의 이 생원네 마
누라님의 오줌 기운은 무밭을 고무시킬 만큼 세다는 것이다.배설은 땅을 비
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삶의 생명력이나 창조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바흐친은 성기와 배설행위를 ‘물질적인 육체적 원칙’에 기초한 그로테스
크 리얼리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여기서 ‘물질적인 육체적 원칙’이란 인간의
구체적인 신체와 그 기능에 관한 원칙을 가리킨다.바흐친은 라블레가 인간의
신체와 그 이미지를 작품 속에 형상화할 때에 육체의 하위층위만을 강조하는
점에 주목하고 이것은 그동안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육체의 하위층위에 대한
긍정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55)
『삼국유사』설화속의 장구만한 똥이나,〈小者 李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에서 의 오줌은 모두 생산력,생명력,창조력 등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성기 역시 인간의 창조적 행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제일로 무성하고 밑둥거리가 굵은 마누라님의 무밭은 바로 이와 같은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으로 설화속의 지철로왕의 연장과 등가물이 된다.이 시
에서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비어나 속어를 시어의 차원으로 격상시킴
과 동시에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주변적인 것에 대한 긍정이다.이러한 긍정
은 화자가 새롭게 의미를 해석한 무우밭에서 극대화 된다.보통사람의 눈으로
는 그냥 평범한 무우밭에 지나지 않지만 시인의 눈으로 재해석되어 긍정의
의미가 덧칠해진 무우밭은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화
자는 여기에 ‘그 오줌의 힘이 얼마나 더울까를 똑똑히 잘 알 밖에 없었읍니
다’라는 주관적인 어조를 덧붙여 독자들에게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인 무우밭
의 근원이 되는 ‘오줌’의 기운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마음껏 긍정적으로 상상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마련한다.
55) 김욱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9) 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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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속에 봉인된 의미들을 새롭게 재구술하여 그것을 시인 자신이 어린 시
절에 살았던 마을의 삶의 이야기들과 결합시킴으로써 『질마재신화』의 이야
기들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동일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항구성을
갖게 된다.시인에 의하여 새롭게 재구술된 이야기들은 독자들에게 상상력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독자들 스스로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게 된다.시인은 이러한 재구술을 아름다운 어조
로 형상화된 시어를 사용하지 않고 투박하면서도 거친 지역 방언을 직설적으
로 사용하고 있다.바흐친에 의하면 패러디에는 카니발화 된 언어가 사용되는
데 이는 민중들의 일상적 구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지배계급에 의해 사용
되는 언어가 공식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일반대중에 의해 사용되는 욕설이나
상소리 등의 일상어는 비공식언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비공식적 언어는 공
식적인 언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습이나 형식 혹은 품위와 같은 규범
을 의식적으로 깨뜨리고자 한다.56)『질마재신화』에서 시인이 거칠고 투박한
지역 방언을 직설적으로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질마재신화』에서 드
러나는 소박한 사람들의 삶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그들의 긍정적인 삶의 모
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시인은 가장 질마재 사람들다운 언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덧칠해 재구술하는 것이다.

2)구술성의 활용

『질마재신화』의 또 하나의 구성원리는 구비문학적인 특질인 구술성의 활
용에서 드러난다.『질마재신화』에서 서술되는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방식은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빌려왔기에 의의가 있다.『질마재신화』는 구비문학적
인 특질을 많이 담고 있다.장면의 현장성이나 독자성,연행성 등이 그것이다.
56) 김욱동, 앞의 책,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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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는 판소리의 특징이며 동시에 구술성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판소
리는 창자에 의해 청중들과 소통의 행위를 한다.소통의 과정에서 창자의 개
성이나 청중들의 흥미에 따라 판소리의 내용은 적절하게 변용을 거치게 된다.
이는 구비전승 되던 판소리가 청중들에게 끊임없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기도 하다.현대에서 시는 독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왔다.물
론 그것은 70년대 이후에서 비롯된 장르의 해체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가 더 이상 독자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서정
주가 『질마재신화』에서 구비적 설화를 도입한 이유도 독자와의 소통에 문
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데서 비롯된다.독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정주는 ‘액션’이라고 그 스스로가 칭하는 이야기를 도입한다.그가 말하는
시의 액션은 이야기,그것도 작가의 체험과 관련된 가족적인 자연 이야기이
다.그는 그 이야기에 신화적인 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해서 입히고 서정주 자
신으로 대변되는 이야기꾼 화자를 통해 신비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
다.그렇기에 김준오는 『질마재신화』의 산문성은 독자를 끌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시의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한다.57)시의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산문성을 하나의 축으로 택한 서정주는 독자와의 소통
을 위해 전통의 구비문학적인 특질인 장면의 현장성과 독자성,연행성을 선택
하여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며 독자들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그와 더불어 이야기에 시적변용인 주관적인 정서와,어휘의 반복,대화체의
도입을 통해 드러나는 리듬감을 덧붙임으로써 『질마재신화』가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됨을 보여준다.

(1)장면의 현장성과 독자성
강희근은 『질마재신화』는 시가 구어체에 가깝고,‘나’,‘너’,‘자네’,‘그대’,

57) 김준오, 『시론』(문장사, 1982)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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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등의 인칭대명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말의 호흡이 길어지고 있으며,
서술격 조사나 어미,연결어미 그리고 접속부사 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고58)말하며 서술성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이러한 서술성은 장면의 현장성과
그대로 연결된다.『질마재신화』는 시를 통한 이야기이다.그렇기 때문에 어
느 시보다도 서술성에 많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야기이기에 자칫하면
단조롭고 지루할 수가 있다.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질마재신화』는 ‘~읍니
다.~겠지요.’와 같은 구어체 문장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야기꾼 화자가 독자
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구어체를 통해 표현되는 이
야기의 서술성은 대화를 부분부분 삽입하여 호흡이 긴 산문문장이 갖는 단조
로움을 극복하고 현장감 있는 생동감을 준다.그래서 독자들은 직접 시적 화
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애가 샘에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 머리 위에 이고 오는 것을 나는 항용
모시밭 사잇길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동이갓의 물방울이 그 애의 이
마에 들어 그 애 눈썹을 적시고 있을 때는 그 애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지만,그 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조심해 걸어와서
내 앞을 지날 때는 그 애는 내게 눈을 보내 나와 눈을 맞추고 빙그레 소리
없이 웃었읍니다.아마 그 애는 그 물동이의 물을 한방울도 안 엎지르고 걸
을 수 있을 때만 나하고 눈을 맞추기로 작정했던 것이겠지요.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걸어왔을 때〉 전문59)

시적 화자는 구어체로 담담히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사건에 따라 독자들은 ‘그 애’와 그 애를 바라보는 이야기꾼 화자인 시적 화
자의 시선을 눈으로 쫓게 된다.그러면서 마치 광고의 한 장면을 보듯이 그대

58) 강희근, 「서정주시의 서술성에 대하여」, 『월간문학』, 1984. 1월. p.130.

59) 서정주, 앞의 책,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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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머릿속으로 그려 넣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현장성은 〈姦通事件과 우
물〉,<新婦>에서 극대화 된다.

① 姦通事件이 질마재 마을에 생기는 일은 물론 꿈에 떡 얻어먹기같이 드
물었지만
...「누구네 마누라허고 누구네 男丁네허고 붙었다네 !」 소문만 나는 날은

맨먼저 동네 나팔이란 나팔은 있는대로 다 나와서 <뚜왈랄랄 뚜왈랄랄>막
불어자치고,꽹과리도,징도,小鼓도,북도 모조리 그대로 가만 있진 못하고,
퉁기쳐 나와 법석을 떨고,男女老少,심지어는 강아지 닭들까지지 풍겨져 나
와 외치고 달리고,하늘도 아플 밖에는 별 수가 없었읍니다.
〈姦通事件과 우물〉 일부60)

② 新婦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新郞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新郞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
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쩌귀에 걸렸읍니다.그것을 新郞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新婦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다리는
거라고,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읍니다.문 돌쩌귀에 걸
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읍니다.
그러고 나서 四十年인가 五十年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딴 볼일이 생겨 이

新婦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新婦방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 新婦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읍니다.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
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읍니다.초록 재와 다
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읍니다.
〈新婦〉 전문61)

①의 〈姦通事件과 우물〉에서 간통사건이란 큰 사건이 벌어진 마을 풍경을

60) 서정주, 앞의 책, p.352.

61) 서정주, 앞의 책,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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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체와 대화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낸다.간통 사건은 말하자면 마을의 비극
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그러나 비극적인 풍경은 오히려 꽹과리와 징이
법석을 떠는 잔칫집 같은 분위기의 현장을 드러낸다.오히려 이렇게 난리를
치니 하늘도 아플 수밖에 없다며 간통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온 마을이 시끄
럽게 난리를 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늘이 아프다고 비극을 희화화 해서 드러
낸다.이처럼 『질마재신화』는 비극을 통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긴장과 이완
을 반복한다.이러한 긴장과 이완의 반복은 판소리의 특징인 장면의 현장성에
서도 나타난다.창과 아니리,비장과 골계를 엇섞어 배치하여 청중들을 작중
현실에 몰입시켰다가 해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장면의 현장성과,판소리가
청중을 자유자재로 울렸다가 웃겼다가 한다62)는 이러한 정서적 긴장과 이완의
반복을 지적한 것이다.긴장과 이완의 반복을 통해 독자들은 시 속의 이야기
에 몰입되었다가 웃음으로 풀어지게 된다.몰입과 풀어짐,긴장과 이완을 통
해 독자들은 리듬을 형성하고 생동감을 느끼며 『질마재신화』가 이야기가
아니라 시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게 된다.
②의〈新婦〉는『질마재신화』 맨 앞편에 실린 작품으로〈新婦〉는 황씨부
인당 전설(黃氏婦人堂 傳說)을 소재로 한 것인데 이 전설은 원한을 품고 죽으
면 주검이 삭을 수도 없고 눈도 감지 못한다는 속신을 담은 것으로 밀양 아
랑각 전설(阿娘閣 傳說)이나 장화홍련전과 유사한 계열의 이야기이다.63)김윤
식은 이 작품을 두고 음탕한 것에 대한,그리고 부도(婦道)에 대한 유교적 준
거를 제거한다면 시적 장치 혹은 시적(詩的)의미망(意味網)에 걸리는 것은 남
녀(男女)의 색정적(色情的)인 것과 초록저고리 다홍치마의 감각성이라고 말하
고 또한 이 시 전체를 문제삼을 때는 섬뜩함이 느껴지는데 그 섬뜩함은 주술
적 차원에 접맥된 것에서 연유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64)

62) 김흥규, 『한국문학의 이해』(민음사, 1992) pp.78~79.

63) 김열규, 『韓國의 傳說』(三省印刷株式會社, 1980) p.46.



- 34 -

그러나 이 시에는 한 신부의 비극적인 초야와 일생이 함축적으로 극화되어
있다.이야기꾼에 의해서 서술되는 이야기는 비극적인 신부의 초야 장면을 극
대화하며 보여주게 된다.그 비극의 이면에는 신랑의 오해가 있다.신부는 오
해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억울한 초야를 지낸 세속적 인간으로 그려
진다.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인간신(人間神)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일
생을 기다림이라는 인고의 생활을 보냄으로써 마침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안
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게 하고 그때서야 초록재와 다
홍재로 내려앉는 감동을 보여주는 것이다.독자는 신부의 비극적인 삶의 장면
에 긴장하게 되다가 오해로 인한 비극이 풀린 것에 대한 반동의 장면으로 이
완을 겪게 된다.
『질마재신화』가 장면의 현장성으로 시의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러 일으켰
다면 독자적으로 연결된 각각의 독립적인 이야기로 독자들의 상상력은 자극
받게 된다.판소리 창자들은 전승적 이야기의 골격을 근간으로 삼되 그 중에
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을 확장 부연하는 방식으로 사설과 음악을 발전시켜
나아갔기 때문에 판소리는 이야기 전체의 흥미나 구성의 긴박성 보다는 각
대목의 흥미와 감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65)이것은 판소리 장르가 갖고
있는 허점이 아니라 창자와 청중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창자의 개성과 청
중들의 상상력이 함께 개입될 수 있는 주요한 특성이 된다.고형진은 서사양
식에서는 행위와 사건의 전개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완결된 플롯을 지
니며 이러한 특성은 극의 본질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서사양식은 부분부분이
독자성을 지니며 또 삽화적 구성을 지닌다는 점이 극 양식과는 구별되는 독
특한 점이라고 말한다.66)

64) 김윤식, 「서정주의 『질마재신화』 고 - 거울화의 두 양상」, 『현대문학』 255호, 1976. 3월. 

p.252. 

65) 김흥규, 앞의 책,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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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마재신화』는 질마재 라는 마을의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그
마을의 전설을 객관적이고도 주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다.그렇기에 질마재 라는 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지만
각각의 이야기로 구성된다.화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이야기들은 흥미와 관
심을 끌 수 있는 부분으로 부분부분 확장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독자성은 구비적인 전통의 계승이라는 의의뿐만 아니라 독자와의 관
계에서도 의미가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독자들은 각각으로 구성된 이야
기들을 통해 각각의 세계에 알맞은 상상을 할 수 있다.이것은 시 한편 한편
으로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질마재신화』에서 스스로 마련한 것
이라 할 수 있다.이것은 보들레르가 산문시를 택한 이유와 일맥상통한다.67)
보들레르는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되지 않은 산문시를 통해 독자와 작가가 자
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개방성은 장애에 구애
됨이 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부분부분 살아있는 각각의 시들은 고정된
하나의 이야기 틀을 가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
극하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질마재신화』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독
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본 틀로 독자적으로 이야기가 구성되는
방식을 취한다.부분이 독자적으로 구성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시편들
이 모두 따로따로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질마재신화』라는 시집 제목 하
에 하나로 묶이지는 않을 것이다.그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이야기들은 질마재

66) 고형진, 「서정주의 『질마재신화』의 ‘이야기 시’적 특성 연구」, 『예술논문집』, 예술원, 1995. 

12. p.38.

67)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 아무데서나 중단할 수 있지요. 나는 나의 상념을. 당신은 당신의 원고

를, 독자는 그의 독서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작품의 완강한 의지를 필요 없는 복잡한 줄거

리의 끝없는 연속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골격 하나를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내 이 구

불구불한 환상의 두 조각은 무리없이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조각들은 각자 따로 훌륭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희덕, 「서정주의 『질마재신화』연구 서술시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0.  

p.3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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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로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그렇기
에 각각의 시편들은 무리 없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장면의 현장성과 각각의 이야기의 독자성은 연행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역할한다.연행성을 통해서 독자들과의 소통은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연행성
『질마재신화』는 이야기꾼 화자를 전면에 내세워 시인 자신의 체험영역을
넘어서는 신비한 삶의 영역과 사실적인 삶의 영역을 그려내는 이중의 효과를
얻는다.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대변하는 이야기꾼 화자는 개인의 내면세계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독자로 대변되는 청자를 그 세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호
간의 소통을 교감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이야기꾼 화자는 이야기를 구술하
는데 구어체 어조를 통하여 청자를 시 속에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한다.이러
한 구술되는 힘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연극적인 효과를 높이고,생생한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서민의 역동적인 힘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특성을 지
닌다.그런 점에서 이야기꾼 화자에 의한 구술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들은 주
체의 대화를 직접 인용한 말투와 전개 방식을 통해 읽는 이들에게 마치 눈으
로 연극을 보는 듯한 부수적인 재미를 동반하게 한다.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고 또 천덕구러기드래도,조용하게 호젓이 앉아,우
리 가진 마지막껏---똥하고 오줌을 누어 드는 소망 항아리만은 그래도 서너
개씩은 가져야지.上監녀석은 宮의 각장 장판房에서 白磁의 梅花틀을 타고
누지만,에잇,이것까지 그게 그 까진 程道여서야 쓰겠나.집 안에서도 가장
하늘의 해와 달이 별이 잘 비치는 외따른 곳에 큼직하고 단단한 옹기 항아
리 서너 개 포근하게 땅에 잘 묻어 놓고,이 마지막 이거라도 실천 오붓하게
自由로이 누고 지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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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다가는 지붕도 休紙도 두지 않는 것이 좋네.여름 暴注하는 햇빛에
日射病이 몇 千 개 들어 있거나 말거나,내리는 쏘내기에 벼락이 몇 萬 개
들어 있거나 말거나,비 오면 머리에 삿갓 하나로 응뎅이 드러내고 앉아 하
는,休紙 대신으로 손에 닿는 곳의 興夫 박잎사귀로나 밑 닥아 간추리는 ----
이 韓國 <소망>의 이 마지막 用便 달갑지 않나?
「하늘의 별과 달은
소망에도 비친답네」
가람 李秉岐가 술만 거나하면 가끔 읊조려 찬양해 왔던,그 별과 달이 늘

두루 잘 내리비치는 化粧室 ---그런 데에 우리의 똥오줌을 마지막 잘 누며
지내는 것이 역시 아무래도 좋은 것 아니겠나?마지막 것일라면야 이게 역
시 좋은 것 아니겠나?
〈소망(똥깐)〉 전문68)

이 시에서 화자는 ‘않는 것이 좋네’,‘달갑지 않나?’,‘좋은 것 아니겠나?’,‘이
게 역시 좋은 것 아니겠나?’,‘에잇,이것까지 그게 그 까진 정도여서야 쓰겠
나’등을 통하여 상황 전개에 전면적으로 개입한다.이야기의 독창성은 새로
운 이야기의 줄거리보다는 그때그때 청중들과 어떤 특별한 소통의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질마재신화』에서는 이를 화자의 개입 방식을 통해 구
체화 시키고 있다.이처럼 화자에 의해서 구술되는 구술어법은 화자와 상황사
이의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이입이나 참여적인 속성을 지닌다.이는 판
소리 창자가 사설을 엮어 나가는 것과 닮아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꾼 화
자의 전달 방식에 따라 내용의 성격이 달라지며,생동감 있는 전개가 이루어
진다.『질마재신화』에서 이야기꾼으로서 화자 개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
품으로 〈上歌手의 소리〉,〈말피〉,〈金庾信風〉,〈風便의 소식〉 등이 있
다.

68) 서정주, 앞의 책, pp.36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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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주 아름다운 바람이 북녘에서 불어와서 山골짜기 수풀의 나뭇잎
들을 남쪽으로 아주 이쁘게 굽히면서 파다거리거던,여보게,<機會 보아서
!> 자네가 보고 싶어 내가 자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알게」이것은
<道通이나 해서>가 한 말이었읍니다.
「아주 썩 좋은 南風이 불어서 山골짜기의 나뭇잎들을 북쪽으로 멋드러지

게 굽히며 살랑거리거던 그건 또 내가 자네를 만나고 싶어 가는 信號니,여
보게 <道通이나 해서 !>그때는 자네가 그 어디쯤 마중나와 서있어도 좋으
이」이것은 <機會 보아서>의 말이었읍니다.
...오래 이슥하게 소식 없던 벗이 이 마을의 친구를 찾아들 때면「거 자네

어딜 쏘다니다가 인제사 오나?그렇지만 風便으론 소식 다 들었네」이 마을
의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데,물론 이건 쬐끔인 대로 저 옛것의 꼬리이기사
꼬리입지요.
〈風便의 소식〉 일부69)

② 그렇지만,그 소리를 안 하는 어느 아침에 보니까 上歌手는 뒤깐 똥오
줌 항아리에서 똥오줌거름을 옮겨내고 있었는데요.왜,거,있지 않아,하늘
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줌 항아리,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앗세 작파해 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똥오줌 항아리,거길 明鏡
으로 해 망건 밑에 염발질을 열심히 하고 서 있었읍니다.망건 밑으로 흘러
내린 머리털들을 망건 속으로 보기좋게 밀어넣어 올리는 쇠뿔 염발질을 점
잔하게 하고 있어요.
〈上歌手의 소리〉일부70)

③ ...「그 고약한 별이 내려왔다 무서워서 다시 올라간다.보아라!」...
마을에서도 제일로 무얼 못먹어서 똑구녁이 마르다가 마르다가 찢어지게

끔 생긴 가난한 늙은 寡婦의 외아들 黃먹보는 낫놓고 ㄱ字 그릴 줄 모르는
無識꾼인 데가다 두 눈썹이 아조 찰싹 두 눈깔에 달라붙게스리는 미련하디
미련한 총각 녀셕이라,....그만 혼자 相思病에 걸리고 말았것다...

69) 서정주, 앞의 책, pp.377~378.

70) 서정주, 앞의 책,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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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 나 매 한 마리만 구해다 주소」해서,논매주기 밭매주기 품삯 앞당
겨 간신히 그것 한 마리를 구해다가 주었더니 그건 방 아랫목 횃대에다 단
단히 못 도망가게 매달아 놓고...
<金庾信風>일부71)

①의〈風便의 소식〉에서 이야기꾼으로서의 화자는 전지적 시점을 갖는다.
이 시의 서술자는 마치 판소리의 창자처럼 사건의 안과 밖에서 이야기를 이
끌어가며 그 이야기에 논평을 가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역할까지도 담당
하고 있다.따라서 이야기를 설명 ․ 요약 전달하기도 하고,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기도 하고,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이와 같이 이 시의
서술자는 다양하게 시점을 변화시킴으로서 텍스트와 대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한다.
②의 <上歌手의 소리>에서는 화자가 청자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이 시를 전개해나간다.‘~뻗쳤습니다’에서는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로 ‘~왜,
거,있지 않아’에서는 화자의 논평이 들어있는 목소리로 ‘~그 노랫 소리는 나
온 것 아닐까요?’에서는 청중들의 동의를 구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이
것은 다양한 청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다양한 청중들
의 반응을 유도하여 청중으로 대변되는 독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시인의 ‘액션’이 시적 화자의 여러 목소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③의 이 시는『삼국유사』에 나오는 김유신의 이야기에 대한 패러디다.72)
마치 한 편의 판소리를 눈으로 듣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이 시는 『질마
재신화』에서 연행적 요소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오매
71) 서정주, 앞의 책, pp.389~393.

72) 나희덕, 앞의 책,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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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를 반복적으로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황먹보 대사의 향토적 방언
은 해학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게 한다.판소리에서
주로 쓰이는 ‘잘랑 잘랑’,‘냉큼’,‘와르르르’‘후다닥딱’‘번지르르’등의 의성어
와 의태어를 통해 극적 현장감을 높이고 청자들에게 그 장면을 직접 상상하
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청각적인 이미지를 시 속에 삽입하였을 때 청자들은
경쾌함과 발랄함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이는 『질마재신화』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긍정적인 목소리와 같이 결합되어 시 하나하나에서 청자들의 웃
음을 유발하기 위한 시도이다.이처럼 『질마재신화』에서 이야기꾼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이야기꾼으로서의 서술자에 의해 텍스트와 독자간의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이렇게 이야기꾼 화자가 등장인물
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노래함으로써 화자는 연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시
속에 삽입된 대화의 기법은 이야기꾼 화자의 연기를 보는 듯한 생각을 독자
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이렇게 시 속에 연극적인 요소를 개입시킨 것은
독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장면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재
미와 흥미를 일으키게 하려고 한 때문이다.이러한 연행적인 기법은 자칫 지
루해지기 쉬운 이야기시의 서술성에 역동적인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2.인물유형의 다양성

『질마재신화』에는 설화 속의 인물들도 등장하지만 그들은 『질마재신화』
의 주류가 아니다.『질마재신화』에서의 주류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평범한
질마재 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이다.개피떡을 잘 만드는 알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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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오줌발이 센 이 생원의 마누라,마른 명태를 귀신 같이 먹어치우는 눈들
영감,똥 항아리에 뜬 똥물을 거울 삼아 머리를 빗질하는 두레패의 상가수들
이 그들인데 이러한 인물들은 『질마재신화』 속에서 주류로 등장하여 빛을
발하게 된다.
시인은 자신이 자란 질마재 라는 마을의 인적 구성을 유학파,자연파,심미
파로 분류하고 있다.73)시인 스스로가 분류한 마을 구성원들은 저마다 각각의
인물 유형들에 알맞은 입체적인 모습으로 『질마재신화』 속에서 드러난다.

1)유학파

유학파는 유교의 선비 의식이 남아 있는 인물군들로서 질마재 마을의 식자
층을 가리킨다.눈들영감과 이삼만으로 대변되는 이 사람들은 위엄과 치산(治
山)의 능력으로 자손과 마을을 다져 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며 한문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형적인 존경을 받는 일을 담당한다.
이 인물들은 자연주의파나 심미파 인물들처럼 시인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인물
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의 목소리에서는 약간의 조롱과 비판적인 목소리가
느껴진다.

① <눈들 영감 마른 명태 자시듯>이란 말이 또 질마재 마을에 있는데요.
참,용해요.그 딴딴히 마른 뼈다귀가 억센 명태를 어떻게 그렇게는 머리끝
에서 꼬리끝까지 쬐끔도 안 남기고 목구멍 속으로 모조리 다 우물거려 넘기
시는지,우아랫니 하나도 없는 여든 살짜리 늙은 할아버지가 정말 참 용해

73) 가만 있자,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대개 무슨 마음, 무슨 마음으로 살고들 있었던가 - 이제와 풀

이해 보니 그   들의 정신을 대개 세 갈래의 유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유자, 둘째는 

자연주의, 셋째는 뭐라 이름을 붙였으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소고․장고․괭과

리 잘 치고 멋 내길 좋아하고 또 건달   패이기도 했던 사람들 - 일종의 심미파라고 할까.   서정

주, 〈질마재리의 사상들〉, 『내 영원은 물빛 라일   락』(갑인 출판사, 1997)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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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루 몇십 리씩의 지게 소금장수인 이 집 손자가 꿈속의 어쩌다가의 떡
처럼 한 마리씩 사다 주는 거니가 맛도 무척 좋을 테지만 그 사나운 뼈다귀
들을 다 어떻게 속에다 따 담는지 그건 용해요.
이것도 아마 이 하늘 밑에서는 거의 없는 일일 테니 불가불 할수없이 神

話의 일종이겠읍죠?그래서 그런지 아닌게 아니라 이 영감의 머리에는 꼭
귀신의 것 같은 낡고 낡은 탕건이 하나 얹히어 있었읍니다.똥구녁께는 얼마
나 많이 말라 째져 있었는지,들여다보질 못해서 거 까지는 모르지만........
〈눈들 영감의 마른 명태〉 전문74)

② 질마재 사람들 중에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드물지마는,사람이 무얼
로 어떻게 神이 되는 가를 요량해 볼 줄 아는 사람은 퍽으나 많읍니다.
李朝 英祖 때 남몰래 붓글씨만 쓰며 살다 간 全州 사람 李三晩이도 질마

재에선 시방도 꾸준히 神 노릇을 잘하고 있는데,그건 묘하게도 여름에 징그
러운 뱀을 쫓아내는 所任으로섭니다.
陰 正月 처음 뱀 날이 되면,질마재 사람들은 먹글씨 쓸 줄 아는 이를 찾

아가서 李三晩 석 字를 많이 많이 받아다가 집 안 기둥들의 밑둥마다 다닥
다닥 붙여 두는데,그러면 뱀들이 기어올라 서다가도 그 이상 더 넘어선 못
올라온다는 信念 때문입니다.李三晩이가 아무리 죽었기로서니 그 붓 기운을
뱀아 넌들 행여 잊었겠느냐는 것이지요.
글도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지만,이 요량은 시방도 여전합니다.
〈李三晩이라는 神 〉전문75)

①의 주인공 눈들 영감은 마을 유생을 대표하는 인물이다.유생은 점잖고
규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일 것이다.그러나 이 인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눈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시인은 이들이 어느 정도 위선적인 위치에서 마
을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러한 생각들은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표현된다.마을 사람들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으나 그들은 마을의 다른
74) 서정주, 『未堂 徐廷柱 詩全集 1』(민음사，1991) p.349.

75) 서정주, 앞의 책,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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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 오히려 인색하다.마을 아이들이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데도 지느러미 하나 나눠주는 법 없이 사나운 뼈다귀 까지 다 삼키는
것이다.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는 ‘귀신의 것 같이 낡고 낡은 탕건’,‘똥구녁께
는 얼마나 많이 말라 째져 있었는지,들여다보질 못해서 거까지는 모르지
만......’의 구절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그러나 그러한 불만의 목소
리에도 불구하고 눈들 영감의 행위는 신화적인 신비한 행위로 묘사된다.‘이
것도 아마 이 하늘 밑에서는 거의 없는 일일 테니 불가불 할수없이 신화의
일종이겠읍죠?’이 구절을 통해 눈들 영감의 행위는 신화의 행위가 된다.전혀
신비스럽지 않은,음식을 먹는 행위를 시인은 상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비스러운 신화의 행위로 등가시키게 된다.
②의〈李三晩이라는 神〉에서의 경우는 <눈들 영감의 마른 명태>에서와는
달리 이삼만이라는 한 개인 전체를 신비화 내지 신격화 시키고 있다.화자가
이삼만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은 그 인물에 대한 신비함과 경외감이다.물론
앞의 시 에서처럼 유자 계층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조롱의 의미도 같이 포함
되고 있다.‘李朝 英祖 때 남몰래 붓글씨만 쓰며 살다 간 全州 사람 李三晩이
도 질마재에선 시방도 꾸준히 神 노릇을 잘하고 있는데,그건 묘하게도 여름
에 징그러운 뱀을 쫓아내는 所任으로섭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화자가 유
자 계층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느 정도 조롱과 비판의 시각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삼만이라는 인물은 화자의 조롱과 비판의
목소리를 넘어선 신비성을 획득하게 된다.그것은 『질마재신화』 전체를 아
우르는 시인의 긍정적인 목소리가 유자 계층에게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자 계층은 질마재 사람들의 구성원으로서 뚜렷하고도 제대로 된 힘을 발
휘하지 못하고 있다.그 것은 시인 자신이 밝혔듯이 관심이 자연주의나 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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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게 실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그렇지만 유자 계층을 통해서도 시인
즉 화자는 긍정의 목소리를 내세운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나 그들 자
체는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신화화된 인물로 재창조되어 존재한다.

2)자연주의파

심미파들과 더불어 질마재 마을의 주 구성원을 이루는 이들은 질마재 안에
서도 평범하고 보편적인 인물들로 질마재에서 태어나 한 평생을 질마재 밖
의 공간과는 유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그러므로 이들의 삶과 사고의
바탕에는 질마재 외의 것이 스며들 여지가 거의 없다.그러한 점에서 이들의
언어,표정,몸짓 등은 시인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험 속에 고스란히 생명력
을 가지고 살아있는 질마재 마을 그 자체의 삶의 현장이다.자연주의파의 대
표적인 인물이 알묏댁이다.

알뫼라는 마을에서 시집 와서 아무것도 없는 홀어미가 되어 버린 알묏댁
은 보름사리 그뜩한 바닷물 우에 보름달이 뜰 무렵이면 행실이 궂어져서 서
방질을 한다는 소문이 퍼져,마을 사람들은 그네에게서 외면을 하고 지냈읍
니다만,하늘에 달이 없는 그믐께에는 사정은 그와 아주 딴판이 되었읍니다.
陰 스무날 무렵부터 다음 달 열흘까지 그네가 만든 개피떡 광주리를 안고

마을을 돌며 팔러 다닐 때에는「떡맛하고 떡 맵시사 역시 알묏집네를 당할
사람이 없지」모두 다 흡족해서,기름기로 번즈레한 그네 눈망울과 머리털과
손 끝을 보며 찬양하였읍니다.손가락을 식칼로 잘라 흐르는 피로 죽어가는
남편의 목을 추기었다는 이 마을 제일의 烈女 할머니도 그건 그랬었읍니다.
달 좋은 보름 동안은 外面당했다가도 달 안 좋은 보름 동안은 또 그렇게

理解되는 것이었지요.
앞니가 분명히 한 개 빠져서까지 그네는 달 안 좋은 보름 동안을 떡 장사

를 다녔는데,그 동안엔 어떻게나 이빨을 희게 잘 닦는 것인지,앞니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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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도 아무 상관없이 달 좋은 보름 동안의 戀愛의 소문은 여전히 마을
에 파다하였읍니다.
방 한 개 부엌 한 개의 그네 집을 마을 사람들을 속속들이 다 잘 알지만,

별다른 연장도 없었던 것인데,무슨 딴손이 있어서 그 개피떡은 누구 눈에나
들도록 그리도 이뿌게 만든 것인지,빠진 이빨 사이를 사내들이 못 볼 정도
로 그 이빨들은 그렇게도 이뿌게 했던 것인지,머리털이나 눈은 또 어떻게
늘 그렇게 깨끗하게 번즈레하게 이뿌게 해낸 것인지 참 묘한 일이었읍니다.
〈알묏집 개피떡〉 전문76)

알묏댁은 과부이다.알묏댁은 달이 없는 그믐께부터 다음 달 열흘 까지는
개피떡을 만들어 팔고,보름사리 때가 되어 마을의 밤이 환해지면 바람을 피
운다.마을 사람들은 알묏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결코 마을 구성원에
서 제외시키는 법이 없다.달이 기울어서 찰 때까지의 기간동안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개피떡 맛이 기가 막히게 좋기 때문이다.달의 생성주기
와 맞물린 그녀의 행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가
경외의 대상으로 환원하게 된다.알묏댁은 태어나 한 번 사라지면 그만인 일
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천계의 원형을 모방함으로써 천계의 위대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돌아감으로써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다.그녀는 구체적 시
간,즉 역사적 시간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태초의 신화적 시간으로 회귀하여
재생하는 신화적 인물인 것이다.달은 분명히 차면 기운다.그러나 기울다가
는 다시 찬다.알묏댁은 이러한 소멸과 재생을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모든
인간적 갈등과 대립을 풀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알묏댁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화자는 줄곧 따뜻한 시각
으로 바라보고 있다.
〈알묏집 개피떡〉이외에도 〈小者 李생원네 마누라의 오줌 기운〉,〈姦通

76) 서정주, 앞의 책, pp.36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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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과 우물〉,〈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걸어 왔을
때〉의 인물들도 자연주의파에 속하는 인물군들이다.

① 小者 李 생원네 무우밭은요.질마재 마을에서도 제일로 무성하고 밑둥
거리가 굵다고 소문이 났었는데요.그건 이 小者 李 생원네 집 식구들 가운
데서도 이 집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이 아주 센 때문이라고 모두들 말했읍니
다...
〈小者 李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 일부77)

② ...그 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조심해 걸어와서 내 앞을 지
날 때는 그 애는 내게 눈을 보내 나와 눈을 맞추고 빙그레 소리 없이 웃었
읍니다....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걸어왔 을 때〉 일부78)

③ 姦通事件이 질마재 마을에 생기는 일은 물론 꿈에 떡 얻어먹기같이 드
물었지만 이것이 어쩌다가 走馬炎 터지듯이 터지는 날은 먼저 하늘은 아파
야만 하였읍니다.한정없는 땡삐떼에 쏘이는 것처럼 하늘은 웨--하니 쏘여
몸써리가 나야만 했던 건 사실입니다.
「누구네 마누라허고 누구네 男丁네허고 붙었다네 !」 소문만 나는 날은

맨먼저 동네 나팔이란 나팔은 있는대로 다 나와서 <뚜왈랄랄 뚜왈랄랄>막
불어자치고,꽹과리도,징도,小鼓도,북도 모조리 그대로 가만 있진 못하고,
퉁기쳐 나와 법석을 떨고,男女老少,심지어는 강아지 닭들까지지 풍겨져
와 외치고 달리고,하늘도 아플 밖에는 별 수가 없었읍니다...
〈姦通事件과 우물〉일부79)

①의 경우 이생원네 마누라는 질마재에서 가장 풍요한 무우밭을 일구어 내
는 생명력이 충만한 인물로 시인이 질마재에서 발견한 삶의 원동력이다.

77) 서정주, 앞의 책, p.345.

78) 서정주, 앞의 책, p.346.

79) 서정주, 앞의 책,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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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걸어 왔을 때〉에서
화자는 그 자신이 자연주의의 한 인물로 동화되는 모습을 직접 그 애와의 눈
맞춤을 통해 보여준다.제 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을 떠나 동화
되고 있는 모습은 화자가 질마재의 자연주의의 인물들에 대해 지닌 애정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③의〈姦通事件과 우물〉에는 인물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다.마을 풍경이
간통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대신하여 혼란에 빠진 상황을 묘사할 뿐이다.
그러나 화자는 엄청난 사건의 현장을 어둠과 슬픔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어떤
생동감 있는 난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그럼으로써 그 곳에 고통이나 위선으
로 지칭될 수 있는 시간을 현명하게 처리해내는 질마재의 자연스러운 인물들
의 모습이 이 시의 중심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자연주의 계열에 속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질마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범
속한 부류에 속한다는 점에서 질마재 마을의 인물 원형과 가장 근접한 인물
들이다.유자 계층과 심미파의 중간자적 위치에 서있는 그들은 인간보다는 자
연에,특히 기능인으로서의 밭갈기,낚시질 등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부류
이다.그 유연한 태도는 생활전통에서 이어온 것이다.80)자연과 동화되어 사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애정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긍정적인 목
소리를 통해 보여지고 있다.때문에 질마재 사람들은 비극적인 간통사건에서
도 하늘과 같이 아파하면서도 즐기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연과 하나 되었
을 때 아이가 눈 맞추는 행위는 의미가 있게 된다.다른 아무 필요 없이 자연
과 하나 된 인물의 배설 행위는 그 어떠한 비료보다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
이다.

80) 김윤식, 앞의 책,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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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미파

심미파의 사람들은 질마재의 보편적인 속성을 지닌 사람들과 차별성을 지닌
다.이 사람들은 마을의 중심부 인물이 아닌 변두리의 인간으로 이른바 예인
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이들은 늘 무엇을 숨기는 양 숨어 사는 어둠
의 측면을 대표한다.이 심미파는 대개 남의 집 머슴이나 혹은 생활력은 전무
하여 빈둥거리거나 마누라가 없거나 있더라도 인간 축에 잘 들지 못하는 부
류이다.남색이라든가 기타 반풍속적인 짓이나 하고,어린애들과 놀고,몸치장
따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그러나 이러한 부류는 동네 초상이 난다든가
무슨 축제나 벌어지면 혼자 도맡아 신명을 떨친다.소위 이들은 변두리 인간
들인 것이다.그러나 실상 이들에 의해 춤이나 농무나 무당굿,상여의 요령
흔들기,꽃상여의 치장 등등이 유지되었던 것이다.여기 한국의 전통적인 예
인의 의미가 놓인다.81)

질마재 上歌手의 노랫소리는 답답하면 열두 발 상무를 젓고,따분하면 어
깨에 고깔 쓴 중을 세우고,또 喪輿면 喪輿머리에 뙤약볕 같은 놋쇠 요령 흔
들며,이승과 저승에 뻗쳤읍니다.
그렇지만,그 소리를 안 하는 어느 아침에 보니까 上歌手는 뒤깐 똥오줌

항아리에서 똥오줌거름을 옮겨 내고 있었는데요.왜,거,있지 않아,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줌 항아리,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
붕도 앗세 작파해 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똥오줌 항아리,거길 明鏡으
로 해 망건 밑에 염발질을 열심히 하고 서 있었읍니다.망건 밑으로 흘러내
린 머리털들을 망건 속으로 보기좋게 밀어넣어 올리는 쇠뿔 염발질을 점잔
하게 하고 있어요.
明鏡도 이만큼은 특별나고 기름져서 이승 저승에 두루 무성하던 그 노랫

소리는 나온 것 아닐 까요?
81) 김윤식, 앞의 책,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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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歌手의 소리〉 전문82)

상가수는 질마재 사람들 중 심미파를 대변하는 인물이다.심미파는 시인의
눈에는 썩 곱고,그립고,다정한 것을 가지면서도 자연파와 같이 남 꺼릴 것
없이 의젓하지를 못하고 늘 무슨 일 숨기는 양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칭이다.
그들은 누구네 예쁜 마누라와 예쁜 서방이 그 남편이나 아내하고 눈을 마주
하는 것쯤은 문제가 안되게 스스로 눈을 맞출 법도 하고,육자배기를 부르며
종이로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명절날 그들의 머리에 씌우기도 하고,남색을
하는가 하면,잔칫날엔 무동을 어깨 위에 세우고 꽹과리,소고,장구,징 소리,
나팔 소리를 신나게 울려 대는 사람들이다.83)질마재의 노래꾼인 상가수는 그
러한 심미적 인간의 전형으로 그의 노래는 이승과 저승에 뻗칠 만큼 그 위력
이 대단하다.그런데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그의 노랫소리의 비결은 바로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줌 항아리’를 명경삼아 하는
염발질에 있다.84)
질마재의 상가수는 소리가 없는 날 염발질을 하는데 그 때 사용하는 거울이
똥오줌 항아리이다.똥오줌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염발질을 하는 상가수의 모
습은 속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준다.이러한 속스러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는 이미지가 똥오줌 항아리에 비친 ‘하늘의 별과 달’이다.영원불변의 빛나는
존재로서의 별과 달은 내면적으로 거울의 이미지를 지닌다.상가수는 평범한
거울이 아닌 영원성의 거울 앞에서 염발질을 한 셈이며 이 때의 행위는 외적
으로 속스러운 것이지만 내적의 성스러움을 형성하며 하나의 신비스러운 행
위를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다.가장 비속함에서 성스러운 신비를 끌어내는 힘

82) 서정주, 앞의 책, p.344.

83) 서정주, 〈질마재리의 사상들〉, 『내 영원은 물빛 라일락』(갑인출판사, 19９7) pp.142~144.

84) 나희덕, 앞의 책,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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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화자는 상가수의 염발
질과 신명을 통해 예술 창조에 대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보이게 된다.
시인이 질마재 마을 어느 구성원보다도 사랑했던 심미파에는 상가수 외에
한물댁과 무당네 머슴아이가 있다.

① 아이를 낳지 못해 自進해서 남편에게 小室을 얻어 주고,언덕 위 솔밭
옆에 홀로 살던 한물宅....그래,바람부는 날 그네가 그득한 옥수수 광우리를
머리에 이고 모시밭 사이 길을 지날 때,모시 잎들이 바람에 그 흰 배때기를
뒤집어 보이며 파닥거리면 그것도 「한물宅의 힘 때문이다」고 마을 사람들
은 웃으며 우겼읍니다.....
그네 얼굴에서는 언제나 소리도 없는 엣비식한 웃음만이 玉 속에서 핀 꽃

같이 벙그러져 나와서 그 어려움으론 듯 그 쉬움으론 듯 그걸 보는 男女老
少들의 옷 입술을 두루 위로 약간씩은 비끄러올리게 하고,그 속에 웃 이빨
들을 어쩔 수없이 잠깐씩 드러내놓게 하는 莫强한 힘을 가졌었기 때문에,그
걸 당하는 사람들은 힘에 겨워선지 그네의 그 웃음을 오래 보지는 못하고
이내 슬쩍 눈을 돌려 한눈들을 팔아야 했읍니다.사람들 뿐 아니라,개나 고
양이도 보고는 그렇더라는 소문도 있어요.「한물宅같이 웃기고나 살아라」
모두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 웃음이 그만 마흔 몇 살쯤하여 무슨 지독한 熱病이라던가로 세

상을 뜨자,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 하나가 퍼져서 시방까지도 아직 이어 내
려오고 있읍니다....
그래 시방도 밝은 아침에 이는 솔바람 소리가 들리면 마을 사람들은 말해

오고 있읍니다.「하아 저런 !한물宅이 일찌감치 일어나 한숨을 또 도맡아
서 쉬시는 구나 !오늘 하루도 그렁저렁 웃기는 웃고 지낼라는가부다」고.....
<石女 한물宅의 한숨〉 일부85)

② 세상에서도 제일로 싸디싼 아이가 세상세서도 제이롤 천한 단골 巫堂
네 집 꼬마둥이 머슴이 되었습니다..

85) 서정주, 『未堂 徐廷柱 詩全集 1』(민음사，1991) pp.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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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職業에 따라 이쿠는 눈웃음-그 눈웃음을 이 아이도 따로 하나
만들어 지니게는 되었습니다.
「그 아이 웃음 속엔 벌써 영감이 아흔 아홉 명은 들어앉았더라」고 마을

사람들은 말다허디만 「저 아이 웃음을 보니 오늘은 싸락눈이라도 한 줄금
잘 내리실라는가 보다」고 하는데까지 가게 되었읍니다....
「....헤헤에이,제밀헐 것!괜스리는 씨뤌거려 쌋능구만 그리여.가만히 그

만 있지나 못허고...」저의 집 主人-단골 巫堂 보고도 요렇게 어른 말씀을 하
게 되었읍니다....
<단골 巫堂네 머슴아이>일부86)

①의 주인공 석녀 한물댁은 비극적인 여인의 전형으로 질마재의 마을 사람
들과는 현저히 다른 인물이다.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의 사랑도 얻지
못하고 젋은 나이에 열병 비슷한 것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여인이
다.그러나 한물댁은 한을 지니지 않는다.시 속에서 그녀의 비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한물댁의 한숨’뿐이다.그러나 그녀의 한숨은 신비롭다.그 한숨
은 병도 다스릴 수 있고,사람들의 심화된 슬픔도 다스릴 수 있다.그 한숨의
근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개인적인 결함 때문에
기인하지만 그녀는 그 결함을 힘으로 보상받는다.그 힘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기도 하다.그녀의 정신적인 힘은 남편에게 자진해서 소
실을 얻어주는 넉넉한 품성과 질마재 사람들에게 웃음을 생성하게 한다는 데
서 엿볼 수 있다.웃음은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으면서 그 질서까지 싸안는 중
요한 방식이다.웃음은 변화시키고 다르게 만드는 창조력이 있다.87)한물댁의
웃음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한물댁의 웃음은 자신의 비극성뿐만 아니라 질마
재 사람들까지도 위로해주는 신비로운 행위로서 표현된다.

86) 서정주, 앞의 책, pp.353~354.

87) 차호일, 「미당시에 나타난 여인상 연구」, 경남대 박사논문, 1999.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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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마재 사람들은 한물댁을 결함있는 인물로 치부하지 않는다.화자가 그녀
를 바라보는 방식은 신비로움과 경외감이다.유자계층을 바라보면서 약간의
조롱과 비판의식을 통한 경외감을 드러냈다면 시인은 한물댁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통해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보여준다.이 신비스러움을 통해 한
물댁은 한 인간이 아니라 여신의 모습으로 화자와 마을 사람들에게 인식된다.
한물댁의 이러한 신비스러운 능력은 한물댁의 웃음에 자연물 까지도 동화시
키는 데서 보여지는 데 이러한 힘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그것을 충만한
생명력으로 바꿀 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한물댁이 우주와 자연과 조화되는
신비스러운 힘은 바로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②의 무당집 머슴아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인 ‘웃음’을 가지기 전에는
늘 무슨 일 숨기는 양 살아가야하는 질마재에서 가장 싸디 싼 아이다.그러나
이 아이는 ‘웃음’하나로 마을 사람들을 사로잡는 존재가 된다.그 웃음은 평범
한 웃음이 아니다.신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웃음이다.이 웃음이 무당집 머슴
아이가 질마재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며 마을
에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시인은 무당집 머슴아이에
게 신성을 제공하여 마을에서 가장 천한 존재를 마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
로 승격시킨다.이는 질마재가 신화의 공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질마재신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평범한 듯 하면서도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신성성을 간직한 입체적인 인물들이다.시인은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
해 또한 질마재 이야기를 신화의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들을 창
조해내지 않는다.『질마재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시인 자신의 유년 체험
에 기반을 둔 인물들로 평범하고 비속하기 까지 한 인물들의 전형이다.이러
한 인물들은 구비전승되던 시기에는 중요한 인물들로 작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지만 기록문학의 시대를 넘어오고 근대화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잊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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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외받는 인물들이었다.시인은 이러한 인물들에 시적인 초점을 맞추고 그
인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독자들과 소통의 한 방편으로 제
시한다.이름 없는 고향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한숨 소리와 비속한 욕지거리까
지가 시로서 이야기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질마재신화』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3.삶의 영원성과 신비

서정주가 유년의 고향인 질마재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은 삶의 영원성과 신비성이다.시인에게 있어 질마재는 고향인 동시에
회귀의 공간이며,우주와 만물이 조화롭게 조화된 신비의 공간이다.신비로운
공간은 위와 아래의 소통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가능하게 만든다.때문에 그
공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위와 아래로의 삶을 자유롭게 살게 된다.신비스
러운 공간은 천상으로 열려 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엘리아데는 영혼은 신체 -우주의 또 다른 모습인 집이 부서져 위를 향해
열리게 되면 육체로부터 한 층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88)질마재는 하
늘로 열려 있고 우주와 맞닿아 있다.질마재 사람들은 그 하늘로 열려 있는
곳에 우주와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한다.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우주로
통하는 문이며 그 문을 통해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는 교류하기도 하며
동일한 원리에 의해 움직이기도 한다.또한 그들 자신이 우주와 직접 교류하
기도 한다.89)때문에 질마재에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이삼만은 오래 전

88) 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한길사, 1998) p.162.

89) 인선민, 「서정주의 질마재신화에 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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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죽은 존재이지만 질마재라는 공간에서는 위와 아래로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기에 신으로 마을사람들에게 여전히 존재한다.한물댁은 죽었지만 또한
여신의 모습으로 질마재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식되고 있다.질마재에선 평범
한 사람들도 삶의 영원성을 지닌 신비스런 존재가 된다.질마재라는 공간 자
체가 하늘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수의 노랫소리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힘을 지닌다.그것은 상가수
가 지닌 똥오줌 항아리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특성 때문이다.‘지붕도 앗세
작파해 버린’곳은 엘리아데가 말한 위를 향해 열린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이
다.상가수는 천상과 지상이 교류하는 중심 축이 된다.즉 상가수는 천상과
지상의 교차점에 위치하게 되고 동시에 지상 또는 일상적 존재가 아닌 우주
적 존재가 됨으로써 그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단순한 노랫소리가 아니라 이승
과 저승으로 뻗칠 수 있는 신비성을 갖게 된다.이러한 공간적인 특성은 마당
房에서도 드러난다.마당房은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이다.항상 하늘을
향해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하늘의 성스러운 능력이 미칠 수
있는 신비한 공간이기에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할머니들이 부정
타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는 소중한 공간으로 존재한다.
질마재 사람들은 공간에서 위와 아래의 자유로운 소통을 즐길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만물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즐기며 살아가는 신비한 존재로 등장한다.
질마재에서 하늘과 사람과 자연물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동등한 자격인 등가
성을 갖는다.그렇기에 한물宅은 바람이 되어 질마재 사람들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간통사건이 일어난 마을에서는 하늘도 사람처럼 똑 같이 아파
해야 하는 것이다.지상에서 비극적 삶을 꾸려 가는 재곤이가 신의 자격을 가
진 존재로 승화90)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천상과 지상의 교류가 가능

90) 정효구, 「서정주 시에 나타난 신화성의 양상과 그 의미」,『 20세기 한국시와 비평정신』(새미, 

1997)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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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스러운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이 동등한 자격을 지니며
삶의 영원성과 신비성을 획득하게 된다.
시인이 『질마재신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멀리 떨어진
위대한 존재인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다.우리 가까운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만물과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통해 삶의 영원성과 신비성을 드러
내고자 한 것이다.신비스럽지 않는,영웅들도 아닌 평범한 인물,아니 그 이
하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시인이 새로운 시각으로 열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신비성을 획득하고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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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상상력 교수법의 실제

1.신화적 상상력의 교육적 가치

1)상상력의 개념

상상력과 시 교육을 함께 놓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시
교육에 대한 상상력 개념이다.상상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 교육
전반에 관한 설계가 새롭게 조절되고 통제되기 때문이다.이는 상상력이 문학
의 본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상상의 힘이 문학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상상력의 개념은 상상력의 범주에 대한 논의와 거의 일치해 왔다.
따라서 상상력의 범주에 대한 논의의 추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문학 교육
의 기저로서의 상상력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91) 상상력은 원
래 정의적 요소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고 인간의 정신 영역 중에서도 매우 복
합적인 작용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과학적 설명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즉 개
념적으로 정의하고 논의하는 상상력은 자체로서는 객관적 관찰이 불가능 한
것이다.다만 경험자료를 통해 유추된 인간능력으로서의 상상력만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상력이라는 용어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었는
데,예술 창조에 수반되는 내면적 정신작용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상상력을 거
론한 사람은 플라톤이다.그는 시의 창작원리와 감상 심리에 관해 이야기하면

91)  R. L Brett, 심명호 역, 『공상과 상상력』(서울대출판부, 1982) pp.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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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적 영감을 자석에 비유했다.마치 자석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쇠고리
들을 연속적으로 연결시키듯이 뮤즈의 여신은 시인과 그의 청중을 모종의 신
비로운 흡인력에 의해 연결시킨다는 것이다.92)이 경우 시란 결국 배워질 수
있는 기술이나 기법,즉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입신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
종의 신성한 무아경이었으며 상상력은 비합리적인 영혼의 기능으로 파악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력을 지각을 통해 대상들의 이미지와 그 관계를 형성
하는 힘,곧 이성이 이미지로부터 이데아를 추상하는 힘으로 파악함으로써 보
다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했다.93)아스토텔레스는 상상력이 단지 허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감각과 지각을 매개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
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지성의 창조적인 능력,정서와 지성,때로는 감상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체험의 요소들을 종합하고 조직해서 새로운 초월적 가치를 창조하
는 능력’94)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상상력(imagina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imago(모방하다)에서 연유한 말이다.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상상력이란 용어
는 사실이나 진실과는 다르다거나 이성이나 인지와 상대되는 뜻을 지닌 것으
로써,헛된 것,공허한 것,미친 것,사악한 것,해로운 것,가짜의 것 등과 거
의 동의어로 생각할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은 뜻95)으로 쓰였다.
그러던 것이 홉스에 오면서 기존의 문학이론에 심리학적인 방향이 제시되기
시작한다.그는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 바로 감각적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믿어,우리가 지각하는 대상은 우리의 감각 기관에 충격을
주어 정신 내에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고 했다.그는 판단력이 상이성을 분별
92) Osborne, Aesthetics and Art Theory, 노양진 역, 『마음속의 몸』(철학과 현실사, 2000) 

p.268.

93) Osborne, Aesthetics and Art Theory, 노양진 역, 앞의 책, p.270.

9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대교출판, 1999) p.396.

95) 김은전, 『한국 현대시의 탐구』(태학사, 1996)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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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는 능력인 반면에 상상력은 유사성을 발견해내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상
상력은 판단력에 의해 엄밀히 구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96)이로써 상상
력은 더 이상 플라톤주의적 발상에서처럼 광기나 황홀경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어느 정도 실제 경험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난 기억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억의 한 형태로 여겨지게 되었다.
정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의 대상이며 지각의 대상인 대상 세계를 포용
하는 가의 문제와 더불어 지각과 관련된 상상력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고 체
계화한 사람은 코울리지이다.그는 상상력을 이성에 대립되는 정신작용으로
설정하고,저급한 가치에 속하는 공상과 구별하고 있다.그는 시인의 시세계
가 기계적으로 기억된 자료들의 종합이 아니며,공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조
적 정신 능력의 산물이라고 보았다.그리고 상상력을 서로 필연적인 대립 관
계에 있는 수동적인 사물과 능동적인 정신을 결합하는 매개적 정신 능력으로
위치시키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은 인간의 직관적 인식 능력과 관련된
일차적 상상력과 인간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언어로 창조하는 능력인 이차적
상상력으로 나뉘며,이 중에서 이차적 상상력은 시인의 체험을 자각적으로 언
어화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상상력은 인간
의 직관과 자각에 주로 의존하는 차이 때문에 작용면에서 정도의 차이나 방
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97)코울리지는 시인의 내적 자아와 세계98)사
이의 본질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상상력으로 보았
기 때문에,언어는 구속일 뿐만 아니라 형성력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그리
고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의 대립과 합일이 일차적 상상력과 관련된 것
이고,이런 초언어적 인식과 언어 사이의 대립과 합일에는 이차적 상상력이

96) R. L Brett, 심명호 역, 앞의 책,  p.17.

97) 장경렬 진형준 정재서 편역, 『상상력이란 무엇인가』(살림, 1997) pp.19~55.

98) 여기에서 의미하는 세계는 물리적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관념적 실체로서의 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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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중세 이후부터는 예술이 모방의 기술이 아니라 창조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상상력은 예술적 창조에 작용하여 주로 이미지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정신 작용을 간주하게 된다.즉 예술의 창조성이 강조되었
던 낭만주의 문학관에 이르러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보다는 감성적인 능력이
중시되면서 상상력이 문학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이들의 논의를 정리하면,상상은 현존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어떤 구체적
인 이미지를 마음에 갖게 되는 사고 작용을 일컫는 것으로 요약된다.이러한
전제에서 상상은 사물에 대한 직접적 지각과 구분될 뿐 아니라 추상적인 사
고 작용과도 구분된다.상상은 대상이 눈앞에 있지 않아야 하고,개념적 추상
적이라기보다는 구성적 구체적이기 때문이다.99)
상상력은 이미지와 어원상에서 비슷한 의미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그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예를 들면 바슐라르는 어떤 특별한 물질의 이미
지를 형상화하는 동인의로서의 상상력을 설명하여,대상에 대한 인간의 가치
부여 작용으로서의 상상력과 이미지를 추동하는 힘으로서의 상상력에 주목하
고 있다.이러한 상상력은 예술적 창조의 원동력으로 교육적인 국면에서는 인
간의 창의성이나 지능,감성 등을 계발하는 정신 작용으로 그 의미 역을 확장
하고 있다.100)

2)신화적 상상력의 중요성

시는 주관적 체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이를 여러 표현기법으로 함축적으로

99) 김창원 정재찬 최지현, 「문학교육과 상상력」,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연구보고

서』, 1999.   p.3.

100)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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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글이다.때문에 시 교육을 통하여 함축된 언어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
견해내고 학생들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정서적 체험을 하게 된다.때문에 시를
읽음으로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며,상상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자신과 사물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이렇게 길러진 풍부한
감성은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며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게 한다.
이러한 시교육의 방향은 문학적 상상력을 세련하고,삶에 대한 총체적 체험을
가능토록 하며,문학적 문화를 교양한다는 문학교육의 의미와도 부합된다.
상상력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보이는 세계로 재구성해 내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보았을 때 상상력은 개인적
독자성을 요구하면서 그것은 동시에 시대적,사회적인 보편성을 지닌다.101)이
점에서 상상력은 인간의 삶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횡적인 사회
적 관계 맺음과 종적인 역사적 관계 맺음에 의해 인간의 사고방식은 형성되
어 가며,그 사고방식에 기반하여 상상력이 표출되는 것이다.횡적 종적 사고
방식에 기반한 인간의 삶의 양식이 바로 문화이며,따라서 상상력은 문화적
개념이 된다.즉 우리는 상상력을 어떤 문화가 형성될 때 그 뿌리가 되는 마
음으로 이해해야 하며,상상력이란 또한 어떤 자연적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
상을 문화적 산물로 만들 때 작용하는 마음102)으로 파악해야 한다.상상력이
사고방식에 기반하여 표출되는 것이며,문화적 개념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음
을 인식 할 때 시교육에서의 상상력 계발은 그 기저가 되는 사고방식으로서
의 문화적 범주를 넘어설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상상력이 경험을 추상화하는 과정103)이라고 보았을 때 경험은 전통을 의미
하게 된다.말하자면 시인의 상상력이 경험에 충실하고 전통에 충실한 상상력

101)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삼지원, 1999) p.74.

102)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상상력의 자리 찾기 : 한국문화의 상상력」, 1999. p.7.

103) 김종철, 『시와 역사적 상상력』(문학과 지성사, 1978)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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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을 때 그 상상력은 개인적 동일성과 동시에 원형적 동일성을 획득하
게 된다.김준오는 '그 원형에 우리 자신을 동화시킴으로써 우리는 통시적 동
일성의 감각을 가질 뿐 아니라 자아를 더욱 심화 확대 하게 된다'104)고 말한
다.문화를 형성하는 상상력의 원형으로 신화,종교,설화 등이 있다.상상력을
어떤 문화가 형성 될 때 그 뿌리가 되는 마음이라 하든,자기 문화의 원천에
대한 인식이라 하든 상상력은 문화와 결코 이질적인 개념이 될 수 없으며 나
아가 민족성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그렇기에 구인환은 '우리 문학에 반영된
집단 무의식을 찾아내고 그로부터 현대를 사는 우리의 생존 방식을 되돌아보
는 것은 문학을 통한 민족 주체성의 탐색'105)이라는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고
말한다.여기에서 신화적 상상력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작가는 창작 과정 속에서 상상과 감정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변화와 발전
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상상력을 통하여 의미 있는 자신의 예술세계를 창
조해 나간다.그러므로 상상력은 작품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 하나의 열쇠이
며,작품의 내적 구조적 힘을 이룬다.이러한 상상력을 토대로 작품을 창조해
내는 작가는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낸다.한 개인은 역사 속에서 존재함과 동
시에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다.예이츠가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다룬
인간이 추구하는 실재와 역사는 이러한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신화
역시 인간의 삶에 한 원형을 제시하며 개인과 사회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기 때문이다.예이츠가 그의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개인의 삶과 죽음,역사의
흥망성쇠,그리고 순환과 재생의 과정은 풍부한 신화적 상상력106)에 근거를

104) 김준오, 앞의 책, p.58.

105) 구인환, 앞의 책, p.196.

106) 예이츠의 신화적 상상력은 인간의 삶과 역사의 수용을 갈등과 순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구조 속

에서 수동   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삶과 역사의 주체를 운명이라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창조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현실의 비극적 상황에서 낙관론적 환시를 제시하려는 자세를 견지한

다. 예이츠는 돌고 도는 인간의 삶 과 역사의 순환 속에서 생성과 성장과 사멸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수된 전통의 질서에 의해서만 삶과 역사는 재창조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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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데 이는 서정주의 『질마재신화』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질마재
신화』에서 보여주는 순환과 재생의 원리,비극을 통한 희화화,풍부한 원형
상징은 우리 문학의 신화적 상상력의 세계이다.
신화적 상상력은 유토피아의 공간이나 낙원의식을 동반한 우주적 상상력으
로 변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신화적 상상력이 현대시에 노출되는 과정은
치열한 현실인식과 자아의 이상적 세계와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현
실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 실존적 자각과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으로 신화적 과정에서 신화적 상상력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107)
서정주는 1960년대의 가난한 고향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유토피아
를 모색하고 평범한 신비하지 않는 인물들의 신비화를 통해 이 땅의 새로운
신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세계는 이미 경험 했으나 다시 되돌
아 갈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으로 존재한다.때문에 유년기에 체험한 모든 사
물은 나름대로 신비로움을 간직하며 순결하고 성스럽게 존재한다.어린 눈으
로 바라본 세상은 때문에 때묻지 않은 순순한 생명력과 동시에 성스러움을
간직하게 된다.서정주가 경험한 질마재는 어린 시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장소이다.따라서 시인에게 질마재는 신비로움을 최초로 경험한 공간이며 순
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순수하고 근원적인 공간이 된다.당연히 시인
에게 질마재는 단순한 고향의 의미 이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그것은 『질
마재신화』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힘인 신비하고 성스러운 신화 그 자체의 공
간으로 작용한다.『질마재신화』에서는 유토피아적 공간을 천상과 지상의 대
비를 통해 드러낸다.신비스럽고 성스러운 공간은 하늘로 열려있게 된다.천

적 환희와 창조적 기쁨을 향유하면서, 비극적 현실과 암흑의 시대에 살지라도 인생의 환희와 영광

에 대한 신념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견지하는 일이 예술가의 창조적 책임

임을 예이츠는 확신한다.   신현호, 「W. B. Yeats의 신화적 상상력」, 한국외국어대 박사논문, 

1998. p.198.   

107) 이명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연구 - 서정주, 박재삼, 김춘수, 전봉건을 중심

으로 」, 건국대 박사논문, 2001.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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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우주와 연결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유토피아적 공간에서 인간
은 신비로운 우주를 체험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화를 경험하게 된다.

新婦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新郞하고 첫
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新郞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
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쩌귀에 걸렸읍니다.그것을 新郞은 생각이 또 급
해서 제 新婦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다리는 거
라고,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읍니다.문 돌쩌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읍니다.
그러고 나서 四十年인가 五十年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딴 볼일이 생겨 이

新婦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新婦방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 新婦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읍니다.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
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읍니다.초록 재와 다
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읍니다.
〈新婦〉 전문108)

이 작품은 ‘신방’과 ‘문밖’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신방’은 성
스러운 공간으로 남아있다.‘신방’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 세속화된 공간으로
나아가는 곳이지만 작품 속에서의 ‘신방’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치지 못하였기에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공간으로 남아 있게 된다.그렇기에
‘신방’안의 질서는 변함이 없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항구성을 지
닌다.‘신방’은 질마재의 신성성과 맥락이 닿아 있는 동시에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천상의 공간을 획득한다.성스러운 공간의 신부는 그렇기에 세속과는 단
절된 채로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만으로 존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속의 ‘문밖’의 공간은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떠남과 돌아옴이라는

108) 서정주, 앞의 책,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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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신비성을 획득하지 못한다.정효구는 ‘신랑은 성스
러운 공간을 뛰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신부와 자신 사이에
놓여 있던 성스러운 논리를 파기하고 만다’109)고 한다.즉 천상의 공간이 지상
의 공간과의 만남을 통해 성스러움은 파괴되는 것이다.<新婦>에서 천상의 공
간이 지상의 공간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은 인간의 세속적인 논리 때문이다.
인간은 세속적인 논리 때문에 성스러운 공간을 떠나게 되지만 결국은 다시
성스러운 공간으로의 회귀를 꿈꾼다.그러나 완벽하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
한 인간은 그 세속성으로 인해 성스러운 공간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스러운 공간은 우주로 열려 있게 된다.때문에 인간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천상에서 다시 우주를 경험하게 된다.<新婦>에서 천상의 공간이 우주화가 되
지 못한 이유는 하늘로 열려있는 공간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上歌手
의 소리>,<마당房>，<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직 앓아 영 못쓰게 되면>，<海
溢>등은 모두 천상으로 열려있는 공간을 획득한다.그렇기에 지상과 천상은
합일되고 시인과 독자들은 시를 통한 신화를 경험하게 된다.

질마재 上歌手의 노랫소리는 답답하면 열두 발 상무를 젓고,따분하면 어
깨에 고깔 쓴 중을 세우고,또 喪輿면 喪輿머리에 뙤약볕 같은 놋쇠 요령 흔
들며,이승과 저승에 뻗쳤읍니다....왜,거,있지 않아,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
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줌 항아리,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앗세 작파
해 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똥오줌 항아리...
〈上歌手의 소리〉일부110)

주인공 상가수의 노랫소리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수 있는 이유는 지상에

109) 정효구, 「서정주 시에 나타난 신화성의 양상과 그 의미」, 『20세기 한국시와 비평정신』(새미, 

1997) p.     63.

110) 서정주, 앞의 책,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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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천상으로 열려있는 공간에 위치한 똥오줌 항아리 덕분이다.명경으로 비유
되는 특별나고 기름진 똥오줌항아리는 ‘지붕도 앗세 작파해버린’곳에 위치한
덕분으로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지상에서 천상으로의 합일을
이끌어내게 된다.지상에서 가장 속되고 더러운 곳에서 누구나 건드리기 싫은
가장 속된 똥오줌 항아리를 시인이 상상력을 통해 성스러운 존재로 신비화
할 수 있는 이유는 똥오줌 항아리가 비록 가장 속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은 새로운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시인은 이 소중한 생명력의 밑거름에 주목하고 천상으로
열린 공간에 똥오줌 항아리를 위치해 지상에서 천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
비성을 추구한다.
질마재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천상에서 다시 우주로 수직적으로 나아가게 되
는 공간인 동시에 수직적인 공간과 수평적인 공간의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특성은 질마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에 성스러움을 간직하게 한다.이 마을 사람들은 삶의 끊임없는 되풀이 속에
서 우주의 신성한 의미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적,경제적,정신적,사회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다루었고,느꼈고 접촉했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신성성으로 변할 수 있다.111)때문에 일상적인 공간인 질마재는 신비성
을 획득해 신화가 탄생하는 공간으로 가능하게 된다.이처럼 일상적인 공간이
하나의 신화가 되고 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신화적인 상상력을 통해
열린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문학교육 특히 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계발시켜주어야 할 상
상력은 우리 민족의 원형적 상징에 뿌리내린 것이었을 때 더 가치가 크다.원
형(ArecheType)이란 상상력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다.김창근은 '원형

111) 김옥순, 「서정주 시에 나타난 우주적 신비체험 - 화사집과 『질마재신화』의 공간 구조를 중심

으로 -」,  『이화어문논집』12, 1992.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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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편적 인간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 집적이요,어둡고 원시적인 심
리가 가지는 본능적 데이터,즉 실재하나 보이지 않는 의식의 뿌리를 나타내
거나 의인화하기 때문에 이의 해명은 바로 본능과 실체의 해명이라는 말이
된다'112)고 하였다.때문에 원형적 상상력은 신화적 상상력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를 통해 시적 변용을 확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원형이 하나의 모티브를 어떠한 표상으로 형성시키는 경향이라고 한다면 원
형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미지를 유출하고 그것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시키
는 것은 하나의 신화적 상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학습자는 익
숙한 원형이미지를 통해 쉽게 신화적 상상력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
으로 시적변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다시 한
번 신화적 상상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된다.
『질마재신화』는 신비성과 영원성을 원형상징을 통해 드러낸다.『질마재
신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원형상징은 물을 통해 드러난다.물은 생산과 풍요
의 원동력으로서의 원형을 가진다.신화학에서 물은 필연적으로 달과 여자와
의미의 관련을 지닌다.달은 차고 이지러짐을 반복하며 여자에게는 거기에 상
응한 생리현상이 존재하고 이 현상이 있을 때에만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달과 여자와 물은 생산력과 풍요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다.113)물의 풍요한
생명력으로서의 원형이미지는 『질마재신화』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이미지
다.『질마재신화』에서는 물,바다,우물,오줌이 이 모두 물의 원형이미지로
서 작용한다.

....마을 사람들은 아픈 하늘을 데불고 家畜 오양깐으로 가서 家畜用의 여
물을 날라 마을의 우물들에 모조리 뿌려 메꾸었읍니다.그러고는 이 한 해

112) 김창근, 「한국 현대시의 원형적 상상력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2, p.10.

113) 김열규, 『한국의 신화』(일조각, 197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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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우물물을 어느 것도 길어 마지시 못하고,山 골에 들판에 따로 따로 生
水 구먹을 찾아서 渴症을 달래어 마실 물을 대어 갔읍니다.
〈姦通事件과 우물〉일부114)

〈姦通事件과 우물〉에서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우물에 가축용 여물
을 부어 우물을 마지시 못하게 한다.이는 우물의 물이 생명의 창조를 상징하
는 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물이 좋지 않아 마을에 간통 사건이 생겼으니
그 우물을 폐쇄해야 한다는 생각은 신화 시대의 사건과 맞물려 있다.삼국유
사는 혁거세의 비인 알영(閼英)이 알영정이라는 우물 태생임을 밝히고 있
다.115)마을사람들이 생명의 상징인 우물을 폐쇄하는 것은 일정한 시기만큼
생명의 창조를 막아버림으로써 잘못된 생명의 탄생을 막고자 함이다.그와 더
불어 한 개인의 잘못을 집단 전체로 까지 확대해서 개인과 집단의 동질성을
꾀하고 있다.곽재구는 이를 ‘신화가 지닌 고요하고 평화로운 관용의 힘이 마
을 사람들의 우물 폐쇄에 있다’116)고 한다.집단과 개인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새로운 깨끗한 생명의 상징인 ‘生水’로 갈증을 달램과 동
시에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려는 질마재 마을 사
람들의 염원이 담겨있다.이는 비극을 비극적인 사건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희화하해서 바라보려는 신화의 힘과도 부합된다.
물의 이미지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원형은 달이다.달도 물과 마찬가지
로 생명을 상징하게 된다.달이 풍요한 생명력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여성과
달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달이 차고 이지러짐에 따라 달과 같
은 속성을 지닌 여성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리현상을 갖게 된다.이는
곧 풍요한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한다.
114) 서정주, 앞의 책, p.352.

115) 김열규, 앞의 책, p.114.

116) 곽재구, 「질마재신화의 서사구조연구」, 숭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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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뫼라는 마을에서 시집 와서 아무것도 없는 홀어미가 되어 버린 알묏댁
은 보름사리 그뜩한 바닷물 우에 보름달이 뜰 무렵이면 행실이 궂어져서 서
방질을 한다는 소문이 퍼져,마을 사람들은 그네에게서 외면을 하고 지냈읍
니다만,하늘에 달이 없는 그믐께에는 사정은 그와 아주 딴판이 되었읍니다.
陰 스무날 무렵부터 다음 달 열흘까지 그네가 만든 개피떡 광주리를 안고

마을을 돌며 팔러 다닐 때에는「떡맛하고 떡 맵시사 역시 알묏집네를 당할
사람이 없지」모두 다 흡족해서,기름기로 번즈레한 그네 눈망울과 머리털과
손 끝을 보며 찬양하였읍니다.손가락을 식칼로 잘라 흐르는 피로 죽어가는
남편의 목을 추기었다는 이 마을 제일의 烈女 할머니도 그건 그랬었읍니다.
달 좋은 보름 동안은 外面당했다가도 달 안좋은 보름 동안은 또 그렇게 理
解되는 것이었지요.
앞니가 분명히 한 개 빠져서까지 그네는 달 안 좋은 보름 동안을 떡 장사

를 다녔는데,그 동안엔 어떻게나 이빨을 희게 잘 닦는 것인지,앞니 한 개
없는 것도 아무 상관없이 달 좋은 보름 동안의 戀愛의 소문은 여전히 마을
에 파다하였읍니다.....
〈알묏집 개피떡〉 일부117)

알묏댁의 바람기는 달의 차고 이지러지는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달이 차
는 보름달이 되면 알묏댁은 서방질을 하러 다니고 달이 이지러지는 그믐이
되면 개피떡을 팔러 다닌다.알묏댁은 달이 차는 동안 자연과 합일하는 자연
적 신비체험 즉 심미적 신비체험이 그녀의 서방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알묏댁은 그냥 지상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수직적으로 천상을 향해 한껏
들어올려지고 부풀어 오른 신비체험의 주인공인 것이다.118)달의 생과 멸은
돌고 도는 영원한 회귀적 성격을 지닌다.달의 주기와 맞물린 알묏댁도 영원
성을 획득하게 된다.이는 영원한 생명력의 상징이다.현실적으로 생산을 할

117) 서정주, 앞의 책, p.366~367.

118) 이경희, 「서정주의 시 알묏집 개피떡에 나타난 신비체험과 공간 달-바다(물)-여성 원형론」,

『이화어문논집』12, 1992.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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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그녀는 달과의 합일 이라는 신비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력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물댁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닌 신화적인 세계
를 사는 신화적 인물이 된다.그렇기에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보름과 그믐 동
안의 대립을 통해 갈등을 풀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달의 상승적 분위
기는 마을 사람들의 정서의 하강과 이어지고 달의 하강적 분위기는 마을 사
람들의 정서적 상승과 맞물리게 된다.이러한 과정은 천상과 지상이 하나의
우주적인 신화의 원리 안에서 전개되고 순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
는 질마재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함 과 동시에 하나의 신화적 세계
안에서 우주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정주는 시집 『화사집』에서부터 신화지향성이 강한 시편들을 보이고 있
다.이후 시집 『신라초』,『동천』,『질마재신화』는 물론 최근의 시집인『산
시』에 이르기까지 신화는 서정주 시의 원천이 되며 그의 시적 성숙의 과정
이 된다.119)『질마재신화』 속의 인간,자연,사물들은 극히 세속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서 추출해 낼 수 있는 어떤 정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인의 교감을 매개로 하여 곧바로 신성을 획득하고 신화가 된다.김열규120)
는 『질마재신화』에서의 신화적인 요소는 개인들의 일화 속에서 드러나는
신비체험이라고 말한다.이처럼 『질마재신화』에서의 신화는 일반적인 신들
의 이야기로서의 신화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시적으
로 변용된 신화이기 때문이다.시인이 질마재 이야기를 신화를 통해 하는 것
은 시인이 창조해낸 그리고 새롭게 발견해낸 신화적 요소들이 신화가 추구하
는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주목

119) 인선민, 「서정주 질마재신화에 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p.45.

120) 김열규, 「속신과 신화의 서정주론」, 『미당연구』(민음사, 1994)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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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평범한 사람들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그 신성에 맡는 역할을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부여함으로써 소박하고 단순한 고향 마을 사람들의 이
야기는 신화가 되고 시가 된다.

나보고 명절날 신으라고 아버지가 사다 주신 내 신발을 나는 먼 바다로
흘러내리는 개울물에서 장난하고 놀다가 그만 떠내려 보내 버리고 말았읍니
다.아마 내 이 신발은 벌서 邊山 콧등 밑의 개 안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온
갖 바닷가를 내 대신 굽이치며 놀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신발>일부121)

‘신발’은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 잃어버린 사물이다.신발을 잃어버리는 일
은 누구나 겪게 되는 보통의 평범한 일이다.하나도 신비스러울 것이 없는 이
러한 일이 『질마재신화』에서는 시집의 이름에 걸맞게도 시적 변용을 통해
신화가 되는 것이다.‘신발’은 원래 시적 화자의 것이었는데 ‘그만 떠내려 보
내 버리고’만 후로는 주인을 벗어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신성이 부여된 주체
가 되어 버린다.그렇기에 ‘벌써 변산 콧등 밑의 개 안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온갖 바닷가’를 ‘내 대신’굽이치며 돌아다니고 있을 ‘신발’은 진정한 자아의
상징이기도 하다.그러므로 다른 신발은 그에게는 언제나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다.122)이렇게 자아의 상징이 되어버린 ‘신발’은 신성이 부여되어 시적 자
아 대신 세상을 체험하고 다니며 우주를 경험하게 된다.극히 일상적이고도
평범한 소재에서 신성을 부여하고 시를 만드는 탁월한 상상력은 시인에게 있
게 된다.
시에 있어서의 상상력은 시적 변용의 중심이다.따라서 시적 상상력의 문제
는 시적 내용물의 뿌리를 밝히는 작업과 동일하다.시를 상상력의 산물로 볼
121) 서정주, 앞의 책, p.347.

122) 김준오, 『시론』(삼지원, 1995)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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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자아와 세계와의 동일성은 이 상상력의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새
로운 하나의 전체를 창조하는 능력으로서의 세계의 자아화에 기여한다는 것
이다.123)
상상력은 변용 능력을 확대하는 힘을 갖는다.상상력은 하나의 사물이나 현
상에 대하여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대입할 수 있는 상징적 기능을 갖고 있
다.문자텍스트를 보고 그림 텍스트나 음성 텍스트를 상상하여 나타낼 수 있
으며,문자 텍스트를 다시 그림이나 음성으로 변용하여 나타낼 수 있게 한다.
상상력에 의한 변용은 대상 텍스트에 대한 작품 정보를 재발견 할 수 있게
한다.변용 텍스트에 대한 2차 변용을 가능하게 하며 재 변용된 텍스트의 평
가와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즉 상상력은 텍스트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
게 하는 학습자의 능동적 변용 요인이다.이러한 능동적 변용요인(상상력)이
학습자에게 인식적으로 깊게 뿌리박힌 원형이었을 때 그 변용은 보다 더 자
유롭게 자유자재로 일어나 수 있게 하는 힘을 갖는다.
서정주는 질마재 고향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와 마을을 떠도는 설화들에
신화적 상상력을 덧칠하여 시적 변용을 가한다.기존의 설화 텍스트를 변용하
는 것은 자칫하면 단순한 모방이나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그렇
지만 뛰어난 시인의 상상력은 이러한 모방이나 흉내내기를 뛰어넘게 된다.

2.신화적 상상력을 통한 시쓰기 연습

신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이야기다.그 살아있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영감을 불러일으킨다.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것을

123) 김창근, 「한국현대시의 원형적 상상력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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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새로운 인류의 문화를 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는다.박진열은 인간의 단
편적일 수밖에 없는 지식들을 뛰어넘어 상징적 체계를 세우고,삶의 세계를
보다 더 풍부하게 하는 신화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현재,현재에서 다시 영원
한 미래로 연결되는 집단 공유의 불가사의적 심상(心傷)이라고 한다.124)현재
는 과거와 단절될 수 없다.현재는 또한 미래로 이어진다.이러한 영원한 시
간 속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화는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시 ․ 공간을 초월한 풍부한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들
곁에 존재하는 신화는 순환적인 상상력을 가진 존재다.그러기에 학습자들에
게 상상력을 보다 쉽게 교수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순환적인 상상력은
바슐라르가 말한 역동적 상상력125)과 일맥상통한다.이러한 상상력은 학습자
들의 상상력을 발현시키는 주체가 된다.정신재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듯이 신화적 구조체계가 창작체계
속에서 얼마든지 승화,발전시킬 수 있다’126)고 보았다.상상력은 시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가장 강력한 무기인 상상력은 신화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에
서도 작용하지만 신화를 시로 바꾸는 시적 변용에서도 제일 큰 힘으로 작용
한다.이러한 상상력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시를 창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고자 한다.
학습자들에게 신화를 새롭게 시로 창작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화적 상상
력을 향상시키려면 상상력을 촉진하는 능력이 교사에게는 요구된다.학습자는
뛰어난 시인이 아니기에 신화를 시적으로 변용하여 새로운 시를 창작하는 데
는 여러 단계의 순차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그 지도 방안으로 상상력을 개인

124) 박진열, 「신화적 상징체계를 통한 서술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6. p.9.  

125) 바슐라는는 역동적 상상력이 인간의 정신 활동 가운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며 존재의 근본적

인 움직임의 동력이 되며, 무의식의 충동과 의식 속에서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126) 정신재, 「한국 현대시의 신화적 원형연구」, 『정신재 문학비평집』(국학자료원, 1995)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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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과 결부시켜 환기 시키고 환기된 상상력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시
키고 상상력을 학습자들에게 내면화 시켜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한다.물론
상상력 자체는 학습자의 개별적인 능력이다.교사가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완
전무결한 시인의 상상력처럼 풍부하게 이끌어 낼 수는 없을 것이다.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자들의 내면에 침잠되어 있는 상상력을 환기시키고 그
작용을 확장시켜 학습자가 지닌 상상의 세계에서 더 폭 넓은 상상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로서 교육적 임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의 보다 더 큰 상상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기존의 익숙한 신화보
다 그 동안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화를 텍스트로 사용한다.신화를 이해하
고 이를 시적으로 변용하여 시를 쓰는 수업을 해야 하므로 신화를 제대로 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이어야 한다.학습자의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선정한다.학습자들은 본 수업단계에서 신화적 상상력을 환기시
키고 개인의 경험과 결부시켜 그 환기된 상상력을 확장한다.상상력 유발단계
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습자들의 수준별로 제시한다.이를 통해 생성된 신화
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한다.이 단계에서 교사는 수행평가로 학습자
들의 시를 평가한다.

1)상상력 환기와 확장

(1)상상력 환기
이 단계는 신화를 처음 접하는 단계이다.학습자들의 스키마(배경지식)에 의
해 신화가 이해되고 감상되는 첫 단계이다.신화가 원형적인 보편성을 띤 이
야기라고 해도 처음 접하는 신화는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텍스트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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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자들의 스키마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다.학습자들이 신화를 읽
고 이해하기 전에 교사는 먼저 학습자들의 경험과 체험에서 적절한 스키마를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그 방법으로 제목으로만 상상하기,맥락 파
악하기,분위기 상상하기를 설정한다.

① 제목으로만 상상하기
학습자들이 신화를 읽기 전에 신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학습자들의 느낌이나
체험들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하는 단계이다.교사는 의도를 가지
고 있으면 안된다.아무런 의도 없이 학습자들 스스로가 신화의 제목에서 자
유롭게 상상 활동을 펼치는 것을 관찰한다.이 활동은 반드시 학습자들이 신
화를 텍스트로 먼저 파악하기 전에 해야 한다.이야기 속의 내용에 학습자들
의 상상력이 묻히기 전에 그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제목에서만 신화를 맛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신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
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그들이 가진 상상력은 슬슬 일어나 기지개를 켤 준비
를 하게 되는 것이다.
중학생 학습자들에게 처음 접하는 익숙하지 않은 신화는 흥미 있는 이야깃
거리 이다.교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학습자들은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
게 된다.그 학습자들의 흥미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으로만 상
상하기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다만 너
무 거칠거나 엉뚱한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학습자들이 순수하
게 내뱉는 느낌에 교사는 집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관
자적인 입장에서 학습자들이 적절한 느낌을 제시했을 때 그 느낌을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고등학생 학습자들은 이 단계에서 순수하게 직관만을 가지고 신화에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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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습자들은 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을 자유롭게 내뱉는다.이때 교사는
그 느낌이 거칠고 투박하다 해도 자유롭게 느낌이 생성되도록 방관자적인 입
장에서 있어야 한다.학습자들은 자신들이 표현한 느낌에 제재를 가할 때 더
이상의 느낌을 말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거칠면 거친 대로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내뱉는 느낌 그대로를 교사는 수용한다.교사는 학습자
들이 내뱉는 느낌에 집중하고 적절한 느낌이라고 생각될 때 그 느낌을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제목에서 오는 모호함이 학습자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내뱉는 느낌과 결합하
여 하나의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교사는 지켜보게 된다.이
때 형성된 상상력은 하나의 고정적 위치를 차지하여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에
서도 허물어지지 않고 유지하게 된다.

② 맥락 파악하기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은 신화를 텍스트로 접하여 학습자들이 읽는 과정이
다.그러므로 언어적 문자적 이해 과정이 수반된다.신화를 읽는 과정을 통해
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제목으로만 상상했던 모호했던 상상력이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한다.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신화에 등장하는 역사,인물,사건,
배경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학습자들이 가진 순수한 스키마에 기반하
여 상상력을 한 차원 더 높게 이끌어낼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학생 학습자는 지금까지 학습 하지 않았던 신화에 대해서는 배경지식이
거의 없다.그러므로 그만큼 순수한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다.그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상상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사는 학습자들이 모르
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그 빈 공간을 학습자들
스스로가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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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습자는 중학생 학습자와는 달리 이미 학습된 지식들을 기반으로
한 배경지식이 풍부하다.그렇기에 신화의 역사,인물,사건,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 스키마가 있어서 순수한 상상력을 유발하는 것이 힘들다.교사는
학습자들이 신화의 역사,인물,사건,배경에 얽매이지 않도록 지도한다.
빈 공간이 없는 완벽한 이야기는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
가 될 수 있다.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완벽해진 이야기는 학습자들의 상
상력을 끌어내는데 장애요소가 된다.신화가 이야기라고는 해도,이야기를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수준이라고 해도,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신
화는 학습자들에게 많은 빈 공간을 갖게 한다.그 빈 공간만큼을 학습자들은
순수한 때묻지 않은 상상력을 통해 채워 넣게 된다.
한 편의 신화를 읽는 동안에 학습자들의 이해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학습자들과 역할을 달리하여 읽기 활동을 할 수도 있다.이 활동은 고
등학생 학습자보다는 중학생 학습자에게 더 적절한 방법이다.학습자들이 직
접 신화 속의 인물이 되어서 그들이 낼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통해 보다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신화 속의 '인물'
과 '나'는 다르지 않은 동일하다는 등가성을 갖는다.상상력은 창조된 상상물
과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 또는 인물이 등가성을 가질 때 더 잘 발휘할 수 있
다.

③ 분위기 상상하기
신화 읽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일차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기반을 시 창작 할 수 있는 곳 까지 상상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사는
신화를 읽은 느낌을 글로써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제목에서 상상하기,맥락
파악하기 활동을 통해 얻어진 느낌이 다른 느낌에 덧칠 되지 않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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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글로 쓰는 활동은 반드시 신화를 처음 읽은 후에 해야 한다.이 활동은
노창수가 제시한 ‘첫 느낌 발표하기’와 비슷한 활동이다.그는 첫 느낌에 대해
일정한 가설의 역할을 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며 첫
느낌은 그야말로 순수하면서도 다양한 내용으로 표현되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어서 어떤 제약이나 형식적 틀로 얽매어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127)
상상력의 확장이 일어나기 바로 전 단계에 시작되는 이 활동은 오로지 학습
자들의 직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말하자면 어떠한 사물이나 인
물을 보고 느끼는 ‘첫 느낌’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자연 발생적인 그
느낌 그대로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신화의 내용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라면
교사의 개입에 의해 그 느낌이 수정될 수도 있다.때문에 이 활동에서는 교사
의 소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중학생 학습자는 쓰기를 두려워한다.언어(말)로는 다양하게 느낌을 표현하
던 것도 문자(글)로 나타내라고 하면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교사는 이때 학습자들이 내뱉는 느낌을 직접 써보는 시범을 보인다.느
낌을 그대로 문자로 써보는 활동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이고 그
느낌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짧은 단어에서 긴 문장으로 확대된 느
낌을 통해 학습자들은 스스로 느낌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된다.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학습자들의 생생한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사는
의도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한다.
고등학생 학습자 또한 이야기를 통해 얻어진 느낌을 문자(글)로 서술하는
것은 언어(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려워한다.언어로는 다양하게 표현했던 느
낌도 문자로 적어보라고 하면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학습자들을

127)  노창수가 이야기한 ‘첫느낌 발표하기’는 시 수업단계에서 설명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신화 읽기에 적용하였다.   노창수, 「현대시 교재의 수용적 이해를 위한 전체적 접근 단계의 수업 

전개 방법」, 『미원우인섭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집문당, 1986) p.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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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된다.이때 교사는 될 수 있으면 짧은 느낌을 먼저 글로 나열 하도
록 요구한다.그리고 그 느낌을 확장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이 활동에서 교
사가 강요한다는 느낌을 학습자들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
문자로 서술하는 활동을 통해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느낌은 한 단계 다듬어
진 순화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 때 교사는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느낌
에서 오는 생동감 있는 느낌을 학습자들이 놓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
도해야 한다.
독자는 문학적 의미공간에 비교적 자유로운 주관(상상력)성을 행사하며,그
러기에 그 의미공간의 한계를 어떤 원칙에 따라 제한하려고 하지 않는다.작
품의 각 요소,또는 그 전체를 해석하고 평가를 내리지만 그 행위가 전제로
하는 자신의 사회적 ․ 문화적 ․ 심리적 요소의 유입을 어떤 원칙에 따라
관리하지 않으므로 독서 공간의 넓이는 어느 부분에서는 무제한 넓어지고 어
느 부분에서는 거의 무시되기도 한다.128)때문에 문학에 대해 정당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문학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2)상상력 확장
학습자들의 경험과 체험은 상상력의 확장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스키마로 자
리 잡는다.경험과 체험이 결부되지 않은 상상력은 ‘공상’이나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문학작품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허구’의 산물이다.그러
나 그 ‘허구’에는 작가의 삶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다.학습자들에게 삶과
관련된 의미 있는 상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교
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상상력의 환기 단계에서 이미 학습자들은 상상의 기반을 다져놓았다.그 기

128) 성희정, 「상상력 계발을 위한 시교육 방법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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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무너뜨리지 않고 차근차근 계단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 학습자들과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이다.상상의 기반에서 상상의 계단으로 확장해나가려면
교사는 학습자들의 경험을 기반이 다져진 상상력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의미 있는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을 구별
해 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
된다.상상력의 환기 단계에서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던 교
사는 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활동에 참여하여 학습자들이 상상력의 계단을
완성하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의미 있는 경험
이 새롭게 확장되도록 교사의 도움 하에 머릿속의 스키마를 적절하게 유출한
다.
상상력의 확장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신화의 주인공 되기,주인공에게
말 걸기,긴장하기이다.

① 신화의 주인공 되기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이므로 학습자들에게 신비하고 기이하게 다가온다.그
렇기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겨질 수도 있다.현실과 유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구체화된 상상력은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한다.‘나’의 삶과
‘신화’의 삶이 다르지 않은 ‘등가성’이 있다고 인지할 때 구체적이고도 살아있
는 상상력은 발휘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질마재신화』의 비범한 신들은 서정주 시인의 고향마을 질마재 사람들이
다.그들은 우리들과 똑 같은 삶을 살다가 간 보통 사람들이다.그들을 ‘신’으
로 승격화 시킴으로 해서 보통사람들은 ‘신’이 되었고 그 보통사람들을 ‘신’으
로 승격시킨 시인의 상상력은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
『질마재신화』에서는 보통사람들이 신화의 주인공이다.시인은 아마도 신화



- 80 -

속 주인공과 질마재 마을 사람들이 다르지 않고 똑 같다고 인식하고 『질마
재신화』를 노래했을 것이다.신화의 주인공 되기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 확
장의 중요한 한 활동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활동들을 통해 학습자들의 경험과
결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진다.이 활동에서는 소집단 협동학습모
형이 적절하다.소집단 협동학습모형을 통해 학습자들은 소집단원들 끼리 다
양한 의사를 교환하여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생각들의 장’을 경험
하게 된다.

㉮ 중학생 학습자
중학생 학습자는 상황을 연상하거나 상상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그렇
기에 좀더 구체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한다.질문에 대
해 학습자들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
다.다양한 방법으로 상상력의 확장이 일어나게 교사는 유도한다.

㉠ 여기에 신화의 주인공이 ㅇㅇ가 있습니다.
-ㅇㅇ이 어떻게 보이나요?
-ㅇㅇ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ㅇㅇ에게 느껴지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 모습과 나를 비교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ㅇㅇ와 ‘나(학습자)’는 공감되는 점이 있나요?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 ㅇㅇ와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신’이 될 수 있
습니다.
-‘나(학습자)’는 ‘신’입니다.
-이번엔 ‘신’의 입장에서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봅시다.
-느낌이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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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했던 때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글로 써도 좋습니다.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는 방법으로 한 번 표현해보세요
㉢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모습이었나요?무엇인가 초월적인
힘을 구사하고 우주적인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듯이 ‘신’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의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단지 능력만 여러분들과 다를 뿐 입니
다.여러분들의 시각을 한 차원 높게 바라본다면 여러분도 ‘신’이 될 수 있
습니다.

㉯ 고등학생 학습자
고등학생 학습자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이 중학생 학습자보다
뛰어나다.그렇기에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지 말고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자
유스런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게 유도한다.

㉠ 여러 분들은 지금 신화의 주인공을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요?

-주인공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되는 점이 있다면 이야기 해봅시다.

㉡ 주인공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네요.

-‘나(학습자)’는 이미 ‘신’입니다.
-‘신’의 입장에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인간의 입장에서 말할 때와 ‘신’의 입장에서 말할 때 의 차이점이

있나요?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린가요?

㉢ 신화가 신들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의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아니 여러분들
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들이 여러분들과 다른 점은 초월적이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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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인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다는 점만이 다르겠지요.여러분들이 생활하
고 있는 공간을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삶
은 신화의 주인공과 같은 ‘신’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신화의 삶이 평범한 우리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상과 삶을 ‘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된다.이 활동에서 일차적으로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상상력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

② 주인공에게 말 걸기
‘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학습자들은 ‘신’이 되어서 주인공에
게 말을 걸게 된다.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신’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
을 되새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학습자들이 ‘신’을 신비하게 여기는 수직적
인 눈으로의 활동이 아니라 ‘신’과 ‘나’는 동일하다는 수평적인 시각으로의
‘신’과의 마주섬이다.이 때 교사는 주인공을 학습자들의 경험 속에 위치한 현
실 속의 인물로 바꾸는 활동을 하게 한다.이렇게 역할 바꾸기를 통한 말 걸
기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경험과 상상력의 결합을 꾀하게 된다.
단순하게 역할 바꾸기는 모방에 불과할 것이다.모방과 상상력은 엄연히 다
른 개념 이다.물론 모방을 통해 상상력의 확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지만 모방
의 단계에만 머무르는 것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 피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는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하여 주인공에게 말 걸
기를 시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중학생 학습자
구체적인 상황까지 교사가 질문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학습자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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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흥미 있어 하는 신화의 한 대목을 선정하여 주인공에게 말걸기를 유도한
다.

㉠ 말을 건네 봅시다.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입니까?
㉡ 왜 주인공에게 그런 말을 했나요?
㉢ 주인공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 그 반응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요?

㉯ 고등학생 학습자
전 단계에서 간단한 생각을 이끌어내기를 유도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교사는 시간을 재촉하지 말
고 학습자들이 자유스럽게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왜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했지요?
㉡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그 때 나의 맘속의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요?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신’과 ‘나’는 하나가 된다.이미 학습자들의 현실
은 ‘신’들이 살고 있는 ‘신’의 세계가 된다.교사는 학습자들 사고의 세계가 초
월적이고 우주적인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해야 한다.이때 원형적인 상상력은 신화적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
요한 한 방법이다.보편적인 원형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중학생 학습자
학습자들은 보편적인 원형이미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수준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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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학습자들에게 보편적인 원형이미지를 인식하게 하려면 교사는 먼저
자연물이나 사물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들을 통해 제시한다.
그 이미지들과 학습자들의 이미지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파악하게 한다.

㉠ 자연물 중에서 생각해 봅시다.물,해,바람 등등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
지고 있나요?
㉡ 여러분들을 자연물이라고 가정 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
재일까요?
㉢ 앞에서 말걸기를 시도 했던 신화의 주인공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
고 있는 존재인가요?
㉣ 주인공을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이미지가 있을 까요?한 이미지로
표현해도 좋고 여러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제시해도 좋습니다.
㉤ 그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해 봅시다.

㉯ 고등학생 학습자
학습자들은 보편적인 원형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그래도 자신
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교사는 자연물이나 사물에서
학습자들의 이미지와 유사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게 질문들을 제시한다.

㉠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 그 이미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봅시다.
㉢ 그러면 그러한 이미지외에 여러분들을 특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미지가 또 있을까요?
㉣ 그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위의 질문과 활동들을 통해 보편적인 원형이미지에 새로운 이미지 즉 독창
적인 이미지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학습자들은 누구나 보편적인 이미지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그러한 이미지가 상상력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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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창의적인 이미지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은 알게 된
다.이미지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추상적인 이미지
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글로 써서 나타내는 것보다 그림
으로 그려서 표현 하는 것이 추상적인 상상력을 확장하고 구체화시키는 방법
이기 때문이다.

③ 긴장하기
신화는 이야기다.이야기의 산문성은 시와는 다른 긴 호흡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긴 호흡을 끊어내는 과정이 시를 창작하는 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
한 활동이다.학습자들은 이 활동을 통해 시와 이야기는 호흡이 다른 장르라
는 것을 직접 인식하게 된다.물론 지금까지의 학습활동을 통해 시와 산문은
다른 장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체험되지 않은 의
도적으로 주입된 지식이다.이 활동을 통해 시의 특성을 학습자들 스스로가
터득하게 되고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교수할 수 있게 된다.
상상력의 확장으로 ‘신’이 되고 ‘신’의 세계에서 사는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하여 자신들만의 새로운 짧은 신화를 창작하게 함으로써 시를
창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된다.

㉮ 중학생 학습자
전체 신화를 짧은 신화로 만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신화의 가장 흥미 있
는 한 대목을 학습자 스스로 선정해서 그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지
도한다.

㉠ 흥미 있는 이야기 부분 선정하기
㉡ 장면 구체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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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삽입하기
㉣ 대상 상징화하기

㉯ 고등학생 학습자
전체 신화를 대상으로 새로운 짧은 이야기 신화 만들기를 제시한다.

㉠ 불필요한 이야기 삭제하기
㉡ 장면 구체화하기
㉢ 대화 삽입하기
㉣ 대상 상징화 하기

2)시쓰기의 실제

상상력의 확장 단계가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밖으로 유출시키는 단계였다면
시를 직접 창작하는 단계는 밖으로 유출된 상상력을 학습자들의 내면으로 이
입하여 자신들만의 고유한 상상력을 발현하게 하는 상상력 내면화 단계라 할
수 있다.
내면화는 지금까지 교사와 함께 수행해 왔던 여러 전략들을 자신의 내면에
서 다시 수행하며 재구성함으로써 독립적인 감상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129)
이 때 교사는 학습자들의 체험이 확장된 상상력과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상상력이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들 곁에
서 항상 살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자각하게 하고 전 단계에서 짧
게 다듬어진 신화를 통해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창작한 시를 평가하기 위한 수행평가 목표 -수행
평가 목적 -수행평가 계획 -수행평가 내용 -구체적인 수행평가 기준을 제

129) 최지현,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 『선청어문』, 제 26집, 1998.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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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한다.수행평가는 학습자들의 수행에 대한 작품평가가 가능하다.시
를 쓰는 것은 그 자체가 학습자들의 수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행평가
위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겠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좋은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교
사는 관찰평가,학생의 자기평가나 상호평가,포트폴리오 등을 적극 활용한다.
그래야만 시를 창작함으로써 발휘된 추상화된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또한 수행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점수를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수업의 질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라는 것을 학습
자들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문학작품을 창작한다는 자체를 학습자들은 어려
워하고 힘들어한다.그것을 점수화하여 평가받는다고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것
은 자칫하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교사는 생각하고 통합
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1)수행평가 목표
① 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혀,이를 다양한 문학 창작 활동에 활
용하는 능력을 이룬다.
②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③ 문학 창작 활동에 흥미를 기르고 이를 통한 국어세계에 흥미를 느
껴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2)수행평가 목적
학생 개개인의 성취수준 및 발달 정도를 고려한 평가를 실시한다.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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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율적으로 시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바른 학습태도와 창
의성과 상상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한다.

(3)수행평가 계획
1학기 지필과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지필평가 점수 수행평가 점수

1학기     중간 100
100

          기말 100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은 50:50으로 한다.2학기는 지필평가의 비율
을 100으로 한다.)
지필평가는 언어 ․ 문학 ․ 독해 중심으로 한다.사고의 폭을 넓히고 창의
력을 기르는 수행평가와 동일한 연계성을 갖기 위하여 교과서에 있는 문학작
품 뿐 아니라 교과서 바깥의 문학작품 까지도 평가에 포함한다.이를 위해서
사전에 학습자들에게 예고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한다.
수행평가는 신화를 짧은 이야기로 다듬기,신화를 통한 시쓰기,평소의 학습
태도 소집단 활동 및 협동학습을 통해 실시한다.

(4)수행평가 내용

시기 수행평가 과제
배

점
평가 방법 대상

1 학

기

 짧은 이야기 신화 만들기 30 포트폴리오 개인

 신화를 통한 시쓰기 30 포트폴리오 개인

 수업시간 참여도 (발표력, 수업 태도, 과제 이행, 참여도) 20 작품 검사 개인

 소집단 활동 및 협동 학습 20 작품 검사
소집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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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체적인 평가 기준

(6)수업지도 모형

             평가 기준
점수         신화를 통한 시 쓰기 (개인별 평가)

상 (30)

 창의적인 상상력이 잘 드러난다.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시적 변용이 잘 드러난다.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 쓰기이다.

 표현이 매끄럽고 참신하다. 

중 (27)

 창의적인 상상력이 다소 부족하다.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

 시적 변용이 다소 부족하다.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 쓰기가 다소 부족하다.

 표현이 평이하며 참신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 (24)

 창의적인 상상력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거의 모른다.

 시적 변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 쓰기가 거의 없다.

 표현이 진부하고 거칠다. 

도입단계
 (1) 시 쓰기 과제의 선정
 (2) 배경지식의 활성화

전개단계 시쓰기 과정  시쓰기 과정에 대한 전략중심의 지도방안 

상상력 환기
 
협
 
의 
 
하  
 
기

 (1) 상상력 환기 위한 질문 제시
 (2) 상상력 확장 위해 설명, 시범, 및 
질문
 (3) 내면화된 상상력 시쓰는 과제 수행 

상상력 확장

내 면 화

정착단계
 작품화 하기 - 시쓰기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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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도 모형은 도입단계 -전개단계 -정착단계 세 단계이다.이 모형은 1
차시에 시쓰는 활동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선정한다.도
입단계에서 시쓰기 과제를 제시할 것을 학습자들에게 제안하고 그들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활성화한다.전개단계에서 시쓰기 과정으로 상상력 환기,상
상력 확장,상상력 내면화 단계를 절차적으로 제시한다.각 단계의 전략중심
지도방안으로 교사는 상상력 환기를 위한 질문을 하여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환기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상상력 확장을 위해 교사는 간단한 설명을 하
고 시범을 보이며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한다.긴 호흡의 이야기를 짧은 호흡
의 시로 만들어 내기 위한 전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상상력 환기와 확장이 이
루어진 학습자들에게 상상력의 내면화를 위해 상상력을 통한 짧은 이야기 신
화 만들기를 한다.마지막 정착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시쓰는 수행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한다.

(7)학생 작품

① <창세가>
학생들은 노원지역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했다.수업의 실시는 2005년
5월 1일 노원 월계지역에서 이루어 졌다.위에 제시한 수업지도 모형에 따라
신화를 통한 상상력 유발 수업과 짧은 이야기 신화 만들기 과정 까지 1시에
서 50분 동안 수업은 이루어 졌고 직접 시를 창작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의 수
행활동 과제물로 제시했다.수업자료인 신화는 한국 창세신화인 <창세가>130)
를 선정했다.다음의 학생 작품들은 시쓰기 수행평가를 위한 학생들의 포트폴
리오이고 상,중,하로 나누어 세 작품들을 선별해서 제시해 놓았다.

130) 심치열 ․ 박정혜 엮음, <창세가>,『신화의 세계』(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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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작품 및 수행평가

㉠ 학생 작품 1-<미륵님 덕분으로>(상)
하늘과 땅이 생길 때에 미륵님이 탄생하였습니다.하늘과 땅이 한 몸으로

사랑을 나눈 후에 미륵님이 탄생하였습니다.
미륵님 백성 위하여 온 밤 하늘 비추는 별 만들고 백성 추위 걱정하여 옷

마련하였습니다.더 큰 추위 걱정하여 불도 만드셨습니다.생명의 근본 물도
만드셨습니다.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미륵님 덕분이랍니다.
옛날옛날 하늘과 땅이 지금의 모양이 아니었을 때 미륵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땅도 하늘도 하나가 아니랍니다.해도 달도 두 개가 아니랍니다.살
기는 예전보다 편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엔 사랑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해도 둘 달도 둘 그 시절엔 오히려 불편함을 몰랐었는데 사람들 마음에

사랑만 가득하였는데 미륵님 덕분으로 해도 하나 달도 하나 지금 이 시절엔
미움만 가득합니다.사랑은 간혹가다 뉴스에나 나오는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
다.옛날옛날 미륵님 탄생하실 적에 가득했던 사랑을 이제는 그리워해야 하
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미륵님 덕분이겠지요?
<이대부속 고등학교 2학년 한소희>

<미륵님 덕분으로>는 ‘사랑’을 주제로 시를 서술하고 있다.<창세가>에서
‘사랑’을 주제로 이끌어낸 것은 참신한 발상이다.반복되는 어구 ‘~습니다’와
‘~랍니다’같은 구어체 표현은 이야기를 시로 변용하는데 하나의 리듬을 형성
한다.표현면에서도 <창세가>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여 시의 참
신성을 높이고 있다.‘사랑’이라는 주제를 신화에서 새롭게 찾아냈을 뿐만 아
니라 현실세계와 결부시켜 표현한 점이 뛰어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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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작품 2-<욕심의 유래>(중)

하늘과 땅이 생겨 미륵님이 탄생했지.그때는 하늘과 땅이 서로부터 떨어
지지 아니해서 하늘은 가마솥 손잡이 모양으로 맹글고 땅에는 기둥을 세워
하늘과 땅이 떨어지게 만들었대.미륵님이 집이 필요 했던 거야 욕심 부려
그리됐지.그 때는 해도 둘,달도 둘이 었다더라.
달하나 띄어내여 큰 별 마련하고
잔 별은 백성 일 알아보는 직성 별 마련하고
오늘의 별들 그 때 모두 맹글었어.
하늘과 땅이 하나일 땐 별이 필요 없었겠지.욕심부려 집 만들고 떨어지게

맹그니 알게 됐을 거야.빛이 너무 소중한 걸.
어둠은...어둠은...어둠은...

미륵님이 별 맹근후 미럭님이 태어났지.미럭님이 탄생때는 생화식을 잡사
시와 불 안이 넛코 생나달을 잡사시와
“이래서는 못하겠다.물의 근본 불의 근본 내 밖에는 없다.내여야 쓰겠

다.”
말하고는 풀맷독에게 물어봤대
“여봐라,풀맷독아 물의 근본,불이 근본 아니?”
풀맷독이 말했다지
“밤이면 이슬 바다 먹고 나지면 햇발 받아먹고 사는 짐승 어찌 알아?”

평가항목 점수(28)

 창의적 상상력 (8) 8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5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4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5

 표현의 유창성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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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럭님이 물어물어 생쥐에게 물어봤다지.생쥐 그때부터 욕심 많아 공 세
워주지 아니하면 말 안한다고 했대.미럭님이 생쥐에게 “너는 천하의 뒤주를
차지하라.” 공치세를 하고 물의 근본 불이 근본 알아냈대.그때부터 우리들
은 인간말을 하였다지.

그런데 이상하다.미럭님이 천하의 뒤주를 쥐에게 내려주셧는데,어찌해서
오늘은 쓰레기 뒤주만 차지한거야?
그때에도 욕심 많던 생쥐 욕심 부려 그리됐나?
벌을 받아 그리됐나?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늘과 땅이 하나일땐 빛이 필요 없었었어 불도 필요 없었어어
하늘과 땅 서로 나녀 어둠생겨 빛 필요해 생명생겨,불도 필요 물도 필요
그러느라 욕심도 생겨났지.
인간욕심 그때부터 생명생긴 그때부터 오래도 되었구나
욕심은...욕심은...욕심은...
<영신여자 고등학교 2학년 이이슬>

<욕심의 유래>는 <창세가>에서 인간의 욕심을 참신하게 잘 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시로 변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보이고 있다.
‘~다지’,‘~구나’같은 구어체 표현과 대사를 삽입하여 이야기를 시로 변용하
려고 시도하였으나,표현 면에서 <창세가>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지나
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긴 작품이다.<창세가>는 이미 노래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신화이므로 구어체 표현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시’가 되었다고 하기에
는 조금 부족하다.또한 <창세가>에서 인간의 욕심을 끌어내었을 때 학생 개
인의 경험과 결부시켜 표현했더라면 더 뛰어난 작품이 되었을 작품이다.학생
의 창의성은 뛰어나나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 쓰기가 되지 않았고,시적 변용
면에 있어서도 미흡함을 보이기에 높은 평가를 받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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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작품 3-<고마운 미륵님>(하)

미륵님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다네.
하늘과 땅 떨어지게 한 사람
해와 달 하나로 만든 사람
하늘의 별도 만들어 준 사람
우리들의 옷도 지어준 사람
생각해보니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지?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았다네.
물과 불도 만들어 주었어.
인간에게 말도 가르쳐 주었구나.
생각해보니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지?
<영신여자 고등학교 2학년 박희순>

<고마운 미륵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는 상상력이 멀리 떨어진 것
이 아니라 학습자들 곁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시쓰기의 가장
기본인 상상력이 발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뛰어난 시가 되지 않는 것이다.표
현면에서도 ‘~다네’,‘~이야’,‘~구나’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시의 리듬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이야기를 시로 바꾸기

평가항목 점수(25)

 창의적 상상력 (8) 8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4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3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4

 표현의 유창성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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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행을 바꾸어 나열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억지스런 시쓰기가 되고 말았
다.학습자가 시의 형식에 너무 얽매인 결과라 생각된다.상상력이 제대로 발
휘되고 그를 통한 시쓰기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 학생 상호평가

학습자들에게 다른 학습자들의 시를 평가 할 수 있는 상호평가 활동을 실시
한 이유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학생 상호 평가는

평가항목 점수(15)

 창의적 상상력 (8) 4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2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3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2

 표현의 유창성 (7) 4

창의성이 

돋보이는가

(8)

시적 변용이 

뛰어난가

(5)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인가

(5)

표현이 

뛰어난가

(7)

시와 이야기의 

차이가 

드러나는가

(5)

합계

(30)

박수우

박희순
이)5 4 3 4 3 19

한)4 4 3 4 3 18

이이슬
박)7 4 5 5 4 25

한)7 4 5 6 4 26

한소희
박)8 5 5 6 4 28

한)8 5 5 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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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스로가 평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체가 된다.그러므로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는 도구가 된다.무엇보다 학
생 상호평가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있다.
교사의 수행평가와 더불어 학생 상호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습자들은 교사의
평가 점수에 신뢰성을 갖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② <황천국을 찾아간 이자나기>
노원지역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2005년 5월 5일 노원 월계지역에서 수
업을 실시했다.위에 제시한 수업지도 모형에 따라 일본신화인 <황천국을 찾
아간 이자나기>131)신화 수업을 실시해,상상력 유발과 짧은 이야기 신화 만
들기 과정을 10시에서 50분 동안 학생들의 참여로 완성했다.직접 시를 창작
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의 수행활동 과제물로 제시했다.다음의 학생 작품들은
시쓰기 수행평가를 위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이고 상,중,하로 나누어 세 작
품들을 선별해서 제시해 놓았다.

㉮ 학생 작품 및 수행평가

㉠ 학생 작품 1-<할아버지 마을 천인석>(상)

우리 할아버지 살던 곳에는 사람이 죽으면 꼭 사람이 태나곤 했습니다.사
람이 태난 만큼 꼭 그만큼 또 사람이 죽곤 했습니다.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싸움으로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생겨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탄생과 죽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그 일이 우리 할아버지 마을 에서도 있었습니다.

131) 심치열 ․ 박정혜 엮음, 앞의 책, pp.3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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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마을 언덕에 야트마한 언덕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요,지금은 가
본 지가 오래되어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큰 바위가 있었는데요 그 바위가
할아버지 살 던 마을 지켜주는 천인석이었던 모양입니다.그 때는 몰랐는데
요 그랬던 모양입니다.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에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정성스레 닦았던 것이겠지요.삶과 죽음 경계 생긴 그때부터 할아버지 마을
은 그 바위가 천인석이었던 모앙입니다.
가끔씩 그 바위가 잠이 들어 힘이 약해지면 그 틈으로 이자나미가 마을

사람들을 유혹하며 마을 사람들을 데려가고 했던 것이겠지요.그 곳으로 우
리 할아버지도 끌려갔던 것인가 봅니다.마을 사람들 슬퍼하면 그 때서야 그
바위 잠을 깨어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아이를 내려 주었습니다.내 사촌
경태도 그렇게 태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바위틈으로 새어나온 이자나미 유혹에 끌려가던 그 해 경태는

태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경태는 할아버지를 많이 닯아 있습니다.얼굴 생김새도,

걸음걸이도,먹는 버릇도 꼭 할아버지 입니다.할아버지 살던 마을 천인 석
의 힘으로 태난 경태는 그 힘을 보여주듯 꼭 할아버지 그 모습 입니다.
<염광 고등학교 2학년 박수우>

<할아버지 마을 천인석>에서는 반복적인 종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리듬감
을 형성하고 있다.담담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어조도 이야기를 시로 변용하
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과거의 학생의 경험과 결부된 창의
적인 상상력이 충분히 시 속에 잘 발휘된 작품이다.학생은 어린 시절 전주
근처의 할아버지 고향에서 살던 경험이 있다.그 곳에서 삶과 죽음을 경험한
학생의 무의식에는 그 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을 것이다.또한 7살 이
전의 기억이기에 조금 신비하게 남아있었을 것이다.그 기억이 <황천국을 찾
아간 이자나기>이야기에서의 ‘천인석’과 할아버지 고향 마을에 학생이 놀이
공간으로 삼았던 ‘바위’가 동일성을 획득하여 하나의 참신한 표현을 획득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큰 바위를 신성시 여겨 마을의 큰 일이 있다거나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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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도 가져다 놓고 했던 모양인데 학생의 어린 눈으로 보았을 때는 바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 마을 사람들 행위가 그저 이상하기만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번 신화 수업을 통해 잊혀졌던 그 기억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고 한다.이처럼 경험을 통해서 상상력이 유발되었을 때 작품은 어느 것 보다
도 뛰어나게 된다.

평가항목 점수(28)

 창의적 상상력 (8) 8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4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5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5

 표현의 유창성 (7) 6

㉡ 학생 작품 2-<주술의 힘>(중)

“주술의 힘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알아?”
“인간이 음식의 유혹에 져버린 그 때부터 생겨났다고 해”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 죽게 된건 그 때부터야.
아득한 예날 이자나기가 음식의 유혹에 눈 감아버린 그때부터야.
그 때부터 넝쿨풀도,죽순도,복숭아 열매도 주술의 힘을 갖게 되었대.
내가 가장 사랑하던 고모는 복숭아를 가장 좋아했어.그 복숭아의 힘으로

무척 아름답고 향기로왔어.그래서 이자나미의 미움을 받아버렸나봐.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던 모습 그대로 사진 속에서만 예쁘게 미소 짓고 있
어.가끔가다 시진 보면 복숭아 향기가 밀려오곤해.그러면 이렇게 소리치지.
“고모야?”
하지만 이자나미 미움받은 고모는 아무 말이 없어.복숭아를 가장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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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나의 고모.주술의 힘으로 사진에만 존재하는 기억속의 사람이 되어버렸
어.이자나기에게 이자나미가 기억속의 존재가 돼 버린 처럼...
<이대 부속고등학교 2학년 한소희>

<주술의 힘>은 대화를 삽입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학생의 기억 속에
만 존재하던 복숭아를 좋아하던 고모는 <황천국을 찾아간 이자나기>를 통해
새로운 시의 소재로 작용하여 학생의 경험과 상상력이 잘 조화된 맛깔스런
시로 태어났다.고모가 좋아하던 복숭아는 이자나기가 던진 복숭아와 등가성
을 형성하여 주술의 힘을 가진 새로운 열매가 된다.지금도 학생은 사진에서
복숭아 향기를 맡곤 한다고 표현했는데 기억에 각인된 고모의 존재는 현실세
계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경험과 상상력이 잘 조화된 <주술
의 힘>은 그러나 시적 변용면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엿보인다.대화를 삽입하
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나봐’,‘~어’,‘~해’같은 구어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좋으나 “대화체”를 삽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표현상에 차이가 없다.
이에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하고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 조금 부족하다.

㉢ 학생 작품 3-<증오와 복수>(하)

이자나기의 사랑은 증오만을 남겼다.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한 이자나기의

평가항목 점수(26)

 창의적 상상력 (8) 8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4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4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4

 표현의 유창성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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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이자나미의 사랑은 복수만을 남겼다.사랑하는 사람 용서하지도 못한 이자

나미의 사랑.
옛날부터 사랑은 증오와 복수만을 남겼다.그런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경

험한다.
부부간에도 증오와 복수를 꿈꾸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증오와 복수를 꿈꾼다.
사랑했다는 이름 아래 꿈꾸는 증오와 복수.
그 질긴 인연.그 인연은 멀고 먼 옛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때부터 있어

왔다.
<영신여자 고등학교 2학년 박희순>

<황천국을 찾아간 이자나기>신화를 통해 학생은 ‘증오’와 ‘복수’를 이끌어냈
다.주제를 일관되게 잘 서술하였는데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가 아니어서
높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참신한 표현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것도 높은 평
가를 받는데 장애가 된다.일관된 주제를 잘 살리는 표현에 좀더 신경을 썼더
라면 좋은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평가항목 점수(20)

 창의적 상상력 (8) 6

 이야기와 서술시의 차이에 대해 안다 (5) 3

 시적 변용의 유창성 (5) 3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 (5) 3

 표현의 유창성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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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상호 평가

학생 상호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수업 결점 보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의 작품
을 스스로 평가 함으로써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그 취약한 부분을 고치
려고 노력한다.그 결과 한 학생의 평가는 5월 1일 <창세기>신화 수업 때 보
다 <황천국을 찾아간 이자나기>신화 수업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결과를 가져
왔다.학습자 스스로가 상호 평가를 통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에 수행평가 시에 학생 상호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
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한 방법이 될 것
이다.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는 각 단계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교사들의 일방적
인 해석에 의한 시 수업에 비해 학생 자신의 잠재적 정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학습자 활동이 언어표현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는 자신의 상상을 포착하고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교사
에겐 학습자들의 상상내용을 살펴보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창의성이 

돋보이는가

(8)

시적 변용이 

뛰어난가

(5)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쓰기인가

(5)

표현이 

뛰어난가

(7)

시와 이야기의 

차이가 

드러나는가

(5)

합계

(30)

박수우
박희)8 4 5 6 5 28

한)7 4 5 7 5 28

박희순
박수)5 3 4 4 4 20

한)5 4 4 5 4 22

이이슬

한소희
박수)7 4 4 6 4 25

박희)6 4 5 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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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에게서 신화적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보통의 학습자들은 획일적인 상상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상상력
이 열리지 않고 닫힌 채로 존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진정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가진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학습자들을 육성하려면 교
사는 획일적인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상상의 실마리
를 그때그때 잘 던져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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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결론

『질마재신화』를 통해서 한 개인의 경험만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인 질마재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 시
집이 보여주는 우주와 만물의 조화에 있다.『질마재신화』에서 드러내는 세
계는 인간과 자연이,무생물과 생물이,성스러움과 속물스러움이 동일성을 획
득하여 질마재라는 하나의 세계 안에 어우러져 함께 있는 세계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구성원인 것을 보여줄 수
있고,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실제로 그 마을에서 살았던 비범
하지 않은 평범한 인물들의 신화적 삶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다.이러한 『질마재신화』가 이야기나 신화가 아닌 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시인에 의해서 시인 자신의 개성으로 신비스럽고 신격화된 인물들들 재창조
하고 여러 시적 변용을 통해 드러내기 때문이다.
서정주가 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시도한 서술에 의한 형상화 방식은 전래
설화의 도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질마재신화』에서처럼 시인이
작가적 상상력을 매개로 이야기의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존에
전해오던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는,독자들이 우리
삶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이는 시에 생동감와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설화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새롭게
재구술하여 그것을 시인 자신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마을의 삶의 이야기들과
결합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상상력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공간은 또한 독
자들 스스로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게 된다.시인
은 이러한 재구술을 투박하면서도 거친 지역 방언으로 보여준다.『질마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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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드러나는 소박한 사람들의 삶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그들의 긍정적
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시인은 가장 질마재 사람들다운 언
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덧칠해 재구술하는 것이다.바흐친의 카니
발언어를 『질마재신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질마재신화』에는 설화 속의 인물들도 등장하지만 그들은 『질마재신화』
의 주류가 아니다.『질마재신화』에서의 주류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평범한
질마재 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이다.이들은『질마재신화』에서
주류로 등장하여 빛을 발하게 된다.시인에게 있어 질마재는 고향인 동시에
회귀의 공간이며,우주와 만물이 조화롭게 조화된 신비의 공간이다.신비로운
공간은 천상으로 열려 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위와 아래의 소통을 자유롭
게 시도하고 가능하게 만든다.『질마재신화』의 이야기들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동일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항구성을 갖게 되는 것은 여기에
있다.
서정주는 1960년대의 가난한 고향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유토피아
를 모색하고 평범한 신비하지 않는 인물들의 신비화를 통해 이 땅의 새로운
신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일상적인 공간인 질마재는 시인에 의해 신비성을
획득해 신화가 탄생하는 공간으로 가능하게 된다.이처럼 시인이 신화적 상상
력을 통해 열린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일상적인 공간도 하나의 신비성을
획득하여 신비한 공간이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이야기도 시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다.서정주는 질마재 고향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와 마을을
떠도는 설화들에 신화적 상상력을 덧칠하여 시적 변용을 가한다.기존의 설화
텍스트를 변용하는 것은 자칫하면 단순한 모방이나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뛰어난 시인의 상상력은 이러한 모방이나 흉내내기를 뛰어넘게
된다.서정주가 『질마재신화』에서 보여준 상상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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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에서 시인과 같이 살아 숨쉬는 상상력이다.상상력은 추상적인 존재
로 손에 잡힐 것 같지 않게 여겨진다.이러한 상상력이 가치를 가지려면 구체
적인 존재로 등가성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서정주는 이러한 상상력을 기존의
자신의 어린 시절에 살아 숨쉬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준다.이러한 가치에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케 한다.이러
한 측면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노력인 창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창의
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바로 상상력이다.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문
학 교육 특히 시 교육에서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상상력 계발이 가
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이며 중요하다.문학교육 특히 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계발시켜주어야 할 상상력은 우리 민족의 원형적 상징에 뿌리내
린 것이었을 때 더 가치가 크다.원형적 상상력은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게 다
가온다.우리 민족 가슴 밑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보편성을 획득한 것이 원형
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보다 더 학습자들이 쉽게 상상력에 접근 할 수 있
다.
시에 있어서의 상상력은 시적 변용의 중심이다.시적 상상력의 문제는 시적
내용물의 뿌리를 밝히는 작업과 동일하다.시를 상상력의 산물로 볼 때,자아
와 세계와의 동일성은 이 상상력의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하
나의 전체를 창조하는 능력으로서의 세계의 자아화에 기여한다.학습자들에게
시를 창작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상상력을 통하여 자아와 세계를 동
일시 여기면 자연스럽게 우주와 만물과 조화되는 삶을 살게 되고 세계를 긍
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처럼 학습자들에게 신화
를 새롭게 시로 창작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화적 상상력을 향상시키려면
상상력을 촉진하는 능력이 교사에게는 요구된다.그러나 교사가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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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학습자들의 내면에 침잠되어 있는 상상력을 환기시키고 그 작용을 확장
시켜 학습자가 지닌 상상의 세계에서 더 폭 넓은 상상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로서 교육적 임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상상력
자체가 학습자의 개별적인 능력이므로 교사가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완전무결
한 시인의 상상력처럼 풍부하게 이끌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상력의 환기,확장,내면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통
한 시쓰기를 시도했다.미흡한 상상력 유발 단계를 통해 그래도 학습자들 나
름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간 시쓰기를 시도 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 이다.더불어 신화를 통한 시 쓰기를 통해 지금 까지 학습자들이
시쓰기를 두렵게 여겼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는 점도 본 연구를 시
도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학습자들은 열려있는 시각을 가지
고 있다.그 열린 시각을 교사들은 닫을 수도 있고 더 큰 눈으로 키워 줄 수
도 있다.문학교육은 학습자들의 열린 눈을 한 층 더 크게 바라보게 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그러한 장점을 교사들 스스로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잠재력을 교사들 스스로가 도태시켜버
리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미흡한 연구를 통해서도 조금의 가능성
을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학습자들의 뛰어난 상상력을 계발시킬
수 있는 연구물들이 가득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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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aMethodologyofTeachingImaginationUsingPoetry
-Focusingonthe『MythofJilmajae』 -

SSShhhiiinnn,,,HHHyyyeeeJJJuuunnnggg
MMMaaajjjooorrriiinnnKKKooorrreeeaaannnLLLaaannnggguuuaaagggeeeEEEddduuucccaaatttiiiooonnn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EEEddduuucccaaaiiitttooonnn
SSSuuunnngggssshhhiiinnnWWWooommmeeennn'''sss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epurposesofthisstudyweretopointoutthevalueofthepoem
『MythofJilmajae』 asanarrativepoem focusingonitscompositionand
toshow thepoet’simagination expressed in thepoem.In addition,this
studywasconductedtoseehow thepoet’simaginationcouldbeapplied
tolearners’poem writing,andaperformanceevaluationwascarriedoutto
seehow learnersusetheirimaginationforpoem writing.
Theimaginationisabstract.Therefore,ithasbeeninterpreteddifferently
bymanyscholars.Theimaginationisstillnotunderstoodtoteachersand
learnersin aconcreteway.In spiteofthesecircumstances,thecreative
imaginationoflearnersisregardedasmostimportantinthe7theducation
course. To make learners display their good imagination, literature
educationwouldberequired.Theliteratureeducationcouldbedefinedas
todiscloseone’sinternalimaginationbyexperiencingtheimaginationofa



writerthroughliteratureappreciationandconductingacreativeactivity.
In poemscompared with novels,thebreath isshortand awork has
many differentmeanings.Therefore,itisfarmoredifficultto meetthe
poet’simaginationandtodiscloseone’simaginationtocreateanew poem.
In reality teachers think that the class on poetry is more difficult.
Subsequentlylearners’poem writinginaschoolcanbeseenonlyinan
intramuralcompositioncontest.
Until now the poetry education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developmentofimagination,andhasbeenindefinitelyappliedwithoutan
accurateunderstandingoftheimaginationinmostcases.
Toobservehow awriter’simaginationisactuallyexposedandapplied,
thedescriptionandsubjectofthepoem 『MythofJilmajae』 inChapterII
wasexamined.ThemythicalimaginationshowninChapterIIIwasapplied
tothelearners’poem writing.Inthismanner,animaginationprocesswith
severalstepswasproposed.
Inthisstudy,thepoem『MythofJilmajae』 havingastorywasusedto
communicatewithlearners.Themessagethatthepoetintendedtoshow in
thepoem wasmythicalimaginationhavingtypicalgenerality.Thishelped
learnersapproach theirimagination more easily.They could experience
theirliveimaginationbywritingtheirownpoem.Thisprocessmadethem
thinkthattheimaginationisnotanintangibleexistenceanymore,buta
livesubsistence.Thelearnerswroteapoem basedonamythaccordingto
the imagination process, and a performance evaluation and a peer
evaluationwerecarriedoutfortheirworks.



Theperformanceevaluationisanessentialforthe7theducationcourse.
Inthisstudy,thepeerevaluationwasconductedasameanstoensure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the performance evaluation.As a result,
learnerscametohaveabetterattitudeandinterestintheclassandtried
tocorrecttheirownweakness.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사
	3. 연구방법

	Ⅱ. 질마재 신화의 서술성과 주제
	1. 구성원리
	1) 설화의 재창조
	2) 구술성의 활용

	2. 인물유형의 다양성
	1) 유학파
	2) 자연주의파
	3) 심미파

	3. 삶의 영원성과 신비

	Ⅲ. 상상력 교수법의 실제
	1. 신화적 상상력의 교육적 가치
	1) 상상력의 개념
	2) 신화적 상상력의 중요성

	2. 신화적 상상력을 통한 시쓰기 연습
	1) 상상력 환기와 확장
	2) 시쓰기의 실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